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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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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한 한국민속문화사전 국립민속박물관

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언급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김창룡 이동백 등이 불렀던 중고제 춘향가 는 전승이 끊어졌고

일제강점기에 취입된 유성기 음반에 중고제 춘향가 의 일부가 전하고 

이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중고제(中古制) 판소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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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조선창극사 에는 만복사 불공 대목을 공주 출신의 중고제 명

창 황호통의 더늠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옛날 더늠임을 알 수 있지만 현

대 판소리에서는 대부분 불리지 않는다

이해조가 중고제 명창으로 알려진 심정순의 창본을 바탕으로 사설

을 산정 하여 매일신보에 연재하고 활자본으로 출판하면서 제목을 

강상련 으로 바꾼 것은 심청가 의 구성에서 이 대목 심청 환생 이 가

장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토끼욕설 부분이 염계달의 더늠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염계달은 현재 전승되지 않은 중고제의 명창이었으므로 이들 사설을 통

해 중고제 수궁가 의 존재와 계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창극사 에 의하면 이 대목 삼고초려 은 김창룡 명창의 

더늠이다 김창룡은 김성옥 김정근 김창룡으로 이어지는 중고제 명창이

다 삼고초려 대목은 중고제의 전승 경로 속에서 형성되어 내려오다가 

세기에 들어와 민적벽가로 불리던 바디에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 장판교대전 의 옛 녹음은 이동백 김창룡 심정순 방진

관 등 이른바 중고제 명창들의 유성기 음반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정광수 창본에도 삼고초려와 박망파전투 백하전투 대목을 이동백의 

소리제로 기록하고 있다 삼고초려를 녹음한 정정렬 역시 충청도와 인접

한 익산 출신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삼고초려와 박망파전

투 장판교대전은 비슷한 시기에 적벽가로 편입되었고 중고제 혹은 경

기 충청 지역의 판소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조타령은 민요나 잡가 단가 줄고사소리 등 당대 유행하던 가

창물의 영향을 받아 세기 이전 중고제의 전승 경로를 통해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조선창극사 에 의하면 이 작품을 잘 부른 명창은 세기 후반

기 중고제 계통의 명창 김정근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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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에 깊은 감식안을 가졌던 김택수는 이선유 오가전집 서

문에서 이선유의 소리를 거의 당세 독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하였다 또한 범례에서 본 전집은 오가 전부를 고조 와 중고조

와 신조 중 가장 현대 적절한 원문을 수집하였삽 이라 하여 

중고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은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심청가 로는 정응민바디 박동실바디 김연수바디 김창진바디 

등이 전한다 이 중 정응민바디 박동실바디는 서편제에 속하고 김창진바

디는 중고제에 속한다 김창진바디는 박동진에게 전수되었다

적벽가 로는 박동실바디 정응민바디 유성준바디 송만갑바디

김연수바디 조학진바디 등이 전하는데 조학진 바디는 중고제에 속한

다 조학진바디는 박동진 등으로 전수되었다

조선창극사 에서 중고제에 대해서는 동편제도 아니고 서편제

도 아닌 그 중간인데 비교적 동편제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

제에 적용해서 중고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제에 관한 논의는 동편제와 서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고제와 호걸제 판소리의 창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이 둘의 특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중

고제와 호걸제는 개념적으로는 독자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는 이제 실존하는 판소리를 분류하는 개념으로서는 유효성을 상

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판소리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눌 수 있었

던 시절에는 제가 판소리를 재단하는 중요한 틀이었기 때문에 판소리 이

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게 틀림없다

위에 뽑은 항목들은 대체로 조선창극사 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연

구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중고제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을 객관적

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중고제는 판소리의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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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서 존재했지만 현재는 그 명맥이 끊겨 역사적 존재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중고제는 그 명칭상 신제 와 

구별되는 유파라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 독자성을 밝힐 수 없다는 

점도 대체로 용인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명창들이 경기와 충청을 바탕으로 그 소리제를 이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 문화의 성장과 

쇠퇴는 그 터전이 되는 지역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데 유독 중고제의 존재만이 문제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리는 

중고제를 처음 언급하여 기록한 정노식의 식견과 문화 이해를 인정하면

서도 중고제의 개념을 정치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

고제의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실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가장 올바른 정의 는 정의에 의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남

김없이 포괄하면서 동시에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 외의 것을 남김없이 제

외시켜야 한다 사람을 걸어 다니는 동물로 정의한다면 그 정의를 통하

여 걸어 다닐 수 없는 갓난아이가 제외되고 걸어 다니는 침팬지 등이 인

간에 포함되니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생각하는 동물이

라고 정의한다면 생각이 정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환자가 인간에

서 제외되어야 하고 더구나 사람 이외의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증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진공상태의 정의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고제에 대한 설명이 완벽한 정의가 되기에는 상당

히 먼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고제에 대한 정의의 관점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그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정의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대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

을 인식한 결과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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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정리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실체 로서

의 관점 속성 으로서의 관점 활동 으로서의 관점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체(實體)로 본 중고제 판소리

실체란 현실적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뜻한다 따라서 코끼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살아 있는 코끼리를 제시하고 사과가 무엇인

가 라는 질문에 사과를 보여주면 그 대답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제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는 중고제라는 구체적 실상을 제

시하면서 이것이 중고제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체를 설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시 와 지정

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는 분명한 것

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고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실체 중심으로 정의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중고제는 실제로 전승되어 전하는 구체적인 문화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에서 이해조의 강상련 이 중고제 명창으로 알려진 심정순

의 창본을 바탕으로 사설을 산정 한 것이라는 점 에서 삼고초

려 대목이 김성옥 김정근을 이어받은 중고제 명창 김창룡 명창의 더늠이

라는 점 에서 장판교대전 대목이 중고제 명창인 이동백 김창룡 심

정순 방진관 등의 유성기 음반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증거들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상을 정의하는 세 가지 관점은 여기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중고제와 마찬가지로 추
상적일 수밖에 없는 문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
서 말한 다음의 글은 중고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문학이라는 것
이 설명의 저편에 있다고 해야 할 만큼 거대하고 또 거대한 만큼 다양하기 때문이
다 그러기에 문학을 설명하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문학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 보이
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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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실체적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노식의 조선창극

사 나 박황의 판소리소사 와 같이 역사 기술을 지향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실체를 제시하면서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는 정의하고자 하

는 대상을 분류 하거나 구분 하는 방식 그리고 명확하게 대

조되는 것과의 비교 나 대조 를 통하여 정의의 대상을 뚜렷하

게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중고제는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소리제이다 이에는 두 축이 있는데 순조 때부터 시작하여 

김성옥 김정근 황호통 김창룡으로 전해지는 소리제에 아울러 순조 

때의 명창 염계달로부터 고수관 한송학 김석창으로 전해지는 소리제가 

있다 는 설명은 대상을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편제 소리는 우조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 소리꾼의 목소리가 매우 예술적으로 세련된 상

태 로 짜여 있어 청중에게 시원스러운 맛을 가져다주며 서편제 소리는 

비교적 계면조를 많이 쓰며 발성을 가볍게 하는 데다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그런데 중고제는 소리는 동편제에 가

까우며 고박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고 설명하는 것은 비교나 대조를 통

하여 중고제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예를 들기 분류 구분하기 비교 대조하기 등에 의하여 그 실

체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은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또 체계적

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을 정의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

다 그러나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은 살아 있는 판소리를 박제화 시

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존재가 아니라 개념만의 이해에 머무른다는 

혐 을 피할 수가 없다 더구나 비교나 대조 또는 예시나 지정에 사용

된 설명에 대한 의문의 제기가 있을 때 그 설명은 공허한 결과를 초래하

기 쉽다 김창룡이나 이동백의 유성기 음반 소리를 동편제나 서편제와 비

교하여 보아도 그 명확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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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그들의 소리를 동편제나 서편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송

만갑이나 정정렬 등의 명창들이 차별되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

좌 는 쉽사리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나 에서 중고제의 

김창진 바디는 박동진에게 전수되었고 중고제의 조학진 바디가 박동진 

등으로 전수되었다고 하였지만 정작 박동진은 자신의 소리를 중고제로 

표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속성(屬性)으로서의 중고제 판소리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대상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추상적 대상

을 설명함에 있어 일정한 정도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속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이다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동편제나 서편제의 소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그러

한 속성을 가진 것이면 중고제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명창이

나 구체적인 작품의 대목보다는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주목한다

는 점에서 이는 추상적인 대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속성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을 가리키므로 그것이 

없이는 그 사상 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속성

은 중고제와 중고제 아닌 것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며 중고제의 본질을 

드러내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중고제가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어떻게 규

정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속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의 어원을 설명함으로써 그 근원적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다

예로부터 시조 중시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고제 중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제는 아주 오래된 소리 중고제는 중간 중자 옛고자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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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간쯤 오래 된 소리이고 동편제와 서편제는 신제에 해당하는 소리라

고 할 수 있다 거나 유파로서의 개념은 동편제의 태두 즉 송흥록 명창

이 금강 유역을 떠나 운봉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즉 

송흥록이 중고제의 한 법통을 이루고 있던 김성옥의 곁을 떠나 일가를 이

루면서 동편제 스타일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공로가 있으며 김성옥이 창시한 진양조를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도입해서 부른 최초의 명창이라 할 수 있다 송흥록

이 있고 나서 비로소 그 이전의 소리는 중고제나 고제가 되어 역사적이

면서 동시에 변별성이 가능한 유파적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와 같

은 설명은 용어의 어원을 밝힘으로써 그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고제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중고제의 범위와 속성이 드러나

고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중고제 소리가 동편제나 서편제의 소리보다 다 연원이 깊다는 

설명은 여기에서 유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고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용어의 어원을 밝히는 방식과 함

께 중고제의 요소나 맥락을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중고제 소리의 내두름

은 비교적 낮은 음정에서 시작하여 차츰 높은 음정으로 들어 올려 창하는 

사람의 성량이 한계점에 달하였을 때에 다시 음정을 낮추어서 부르는 기

교 라고 함으로써 중고제 소리의 창법에 나타나는 요소를 밝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공간적 요소인 경기 충청지역을 중고제 전승의 핵

심 맥락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이나 역사

적 성격 그리고 이에 따라 형성되었을 인성 까지도 중고제의 설명

에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속성 중심으로 중고제를 정의하게 되면 중고제 판소리의 문화

가 지역이나 인간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충청도의 언어나 역사 등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

으로 중고제 판소리를 대함으로써 중고제와 중고제 아닌 것 같은 중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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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보다 더 중고제의 본질에 다가간 소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

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그 자체의 내포

를 지극히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선택과 

배제라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동성을 

함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창법이나 

언어 운용의 속성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임으로써 전체를 통하여 유지할 

수 있는 유기체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각각의 속성이라는 부분만을 강조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중고제가 도달하거나 추구한 문화

적 정점 보다는 창법이나 언어의 기교에만 매달림으로써 그 생명력

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활동(活動)으로서의 중고제 판소리

활동은 움직임 즉 행위를 뜻하지만 단순한 움직임에서 벗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이는 행위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의 관점에서 중고제를 바라보면 중고제의 지향하는 의도와 이를 실

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도달하는 과정의 특성까지도 아우르게 된다

원조타령 은 민요나 잡가 단가 줄고사소리 등 당대 유행하던 가창물

의 영향을 받아 세기 이전 중고제의 전승 경로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거나 음악적 스타일이 정가와 비슷하며 담담하고 고졸한 소리

로 부르는 것을 중고제라고 한다 는 등의 설명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

법이나 과정까지 설명함으로써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중고제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본래 판소리는 청중과 마주하는 현장의 예술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청

중의 다름에 관계없이 따박따박 자신이 연마한 소리를 전달하는 사진

소리가 아니었다 흔히 중고제의 소멸을 매번 달리 부르는 명창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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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응변성을 제자가 따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판소

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합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제자

가 선생에게 배우는 기간이란 길어봐야 년을 넘어서지 않았다 자신

이 가지고 있는 바탕에 선생의 지침 이 작용할 뿐 선생의 소리를 

사진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본질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판소리인 것

이다 그렇게 되면 중고제 판소리 전승이 계속되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

에서건 그 전승 통로를 왜곡하거나 차단하는 외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

식하게 된다 말하자면 판소리의 생명력을 저해하는 외적 요인이 작용하

면 현재의 판소리 또한 얼마든지 도태 될 수 있음을 중고제의 성쇠

변화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고제를 활동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중고제 문화를 둘러싸

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농악이나 민요 무가와 같

은 저층 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야말로 중고제가 살아 있음을 드러내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다 근래 공연장에서 보여주는 떼창의 문화는 바로 공연을 통한 일체

되기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활

동의 관점에서 중고제를 정의하면 중고제가 전수되는 현장을 삶의 중심

으로 끌어들이고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머물게 되면 중고제는 기교 등에서 상당한 승화

를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여타 유파와의 예술적 우열 논쟁에 빠져

들 수 있다 활동 중심으로 중고제를 정의하다 보면 방법이나 절차 또는 

자신의 텃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등에 지나치게 매몰 되어 

판소리 일반이 추구하는 예술성의 심화나 지식의 전승에서 소홀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른바 창작판소리가 예술적 우열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중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의 성

취를 드러냄으로써 예술적 자존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판소리

의 공연이나 전수 현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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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제의 정체성(正體性) 확립을 위하여 

실체 중심으로 중고제를 바라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

여 있는 동편제나 강산제 명창들의 장벽이 앞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

다 중고제의 판소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판소리 

명창의 문하에 들어가 자신의 다름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가 지속된다면 충청 경기라는 지역성과 이것이 초래한 역사성과 언

어적 특성 나아가 인성적 차이는 열성 의 요소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의 실체적 관점에서 언급한 대로 중고제 명창으로

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는 명창들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

와 속성 그리고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한 실체나 속성 활동은 동질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 명

창들이 손쉽게 터득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신의 소양과 

바탕이 중고제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자존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중고제 소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를 보다 확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미래에 활동할 중고제 판소리 명창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고제 판소리의 학습 단계를 위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접근은 우리 전통 예술 특히 판소리의 학습에서 보편적으로 시도되

지 않았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 같은 선생 앞에서 춘향가 나 

심청가 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 비인간적 행태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초

등학생이 해야 할 소리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수련할 수 있는 소리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중고제 판소리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때 중고제 판소리는 단순히 지역성을 넘어 판소리 전

반에 혁신 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위계성을 지닌 중고제 판소리가 제대로 전수될 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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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이 부르는 판소리나 명창이 부르는 수준 높은 판소리가 모두 중고

제 판소리를 이루는 문화가 되어 전 국민의 소리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

다 에서 언급한 대로 판소리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눌 수 있

었던 시절에는 제가 판소리를 재단하는 중요한 틀이었기 때문에 판소리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게 틀림없다 그러나 제는 이제 실존하는 

판소리를 분류하는 개념으로서는 유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각각의 유

파는 자신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기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예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에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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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판소리 중고제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기획되었다 알려진 대로 중고제는 판소리 발생 

초반 그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그 실체 여부에 대한 논의

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체로서의 중고제 속성으로

서의 중고제 활동으로서의 중고제로 그 정의 영역을 설정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 대상

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리할 것인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실체로서의 중고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는 다른 유파와의 

구체적 차별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아직 그러한 작업이 착

실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속성으로서의 중고제를 설명하

기 위하여 중고제를 나타나게 한 공간과 시대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성격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중고제의 설명은 이

러한 구체적 작업의 집합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으로

서의 중고제가 깊이 논의되어야 하는 까닭은 중고제를 현실로 받아들이

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 역사가 쌓인다는 점에 있다 이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확립에서도 이미 보아왔던 일이다

중고제 판소리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중고제로 인식되는 인물과 음악

의 구체적 연구 축적 그리고 중고제 학습의 단계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중고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역사적 현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판소리, 중고제, 형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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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iewpoint and direction to see Pansori of 
Joonggoje 

Chung, Byung-Heon

This article was planned to make sure the definition of Joonggoje of 

Pansori as the prework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Although Joonggoje played a 

crucial role of its formation at the initial period of Pansori, as known previously, it 

had been debated continuously on its true nature. In this regard, it was defined as 

Joonggoje with the true nature, its nature, and its activity, and tried to establish its 

direction of discussion in detail. Because the understanding on the subject results 

how the subject are viewed and summarized. 

Prerequisite to explain Joonggoje as the true nature is to show the objective 

differences from other schools clearly,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to be 

realized sincerely. In addition, to explain Joonggoje as the na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space, times to demonstrate Joonggoj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erformed in this area. Because the abstract explanation of Joonggoje 

can be found in the group of these objective works. The reasons for Joonggoje to 

be discussed as the activity are to accept it as the reality and to build up the history 

upon its dynamic activities. These are the cases of Dongpyunje and Seopyunje 

with their establishments. To build up the position of Joonggoje Pansori, it was 

suggested to accumulate the objective studies on the characters an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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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as Joonggoje and to establish the steps of learning Joonggoje. With 

these works, Joonggoje will play a role that nobody can replace historically.

Keyword  Pansori, Joonggoje, formation, schoo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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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서울굿은 지금도 왕성하게 연행된다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굿당 에 가면 다양한 양태의 서울굿이 연행되고 있다 대략 한 해 만 

건 이상의 굿이 열린다고 추정한다 서울 근교의 영업용 굿당이 여 개

이 글은 년 한국민속학자대회에서 의뢰받아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주최측
은 굿판의 모습을 논문 형식이 아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기술해달라고 
하여 논문의 틀을 따르지 않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민속 현장으로 굿판의 나날들의 
모습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한 글이다 자칫 굿판이 진지한 학문 연구의 대상이 아니
라 흥미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어하지만 눈밝은 분들은 행간의 의미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심스럽지만 글을 전개한다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지금은 일반집에서 굿을 연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근교에서는 굿하는 
장소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는데 이를 일러 굿당이라고 한다

욕망의 표현으로서 굿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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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굿당에 굿방이 평균 개라고 가정한다면 굿방은 

개가 된다 이 굿당에서 년에 여 굿이 열린다고 하면 대력 만 

건 정도의 굿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개인 신당에서 열리는 굿의 

숫자를 더하면 만 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불경기로 인해 굿

보다 앉은 치성을 찾는 재가집 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 

것이다 치성 은 굿보다 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속인을 찾

아 점을 본 이들 중 굿을 하거나 치성을 하는 비율이 대략 이내임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한 해 무속인을 찾아 상담하는 재가집의 숫자가 대

략 나온다 추정치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계

산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굿판은 공개하기보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서울굿판을 다니며 여러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대략 여 건 

이상의 굿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침없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욕망

을 볼 수 있었다 개중에는 감추어야 마땅할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

었고 의도하지 않게 드러난 욕망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잦았다 때로

는 드러난 욕망을 숨김없이 보여주면서 글쓴이와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눈 

재가집도 여럿 있었으니 굿판의 나날들은 참으로 즐거웠다 많은 이들이 

똑같은 굿을 왜 그렇게 자주 보느냐고 묻는데 굿거리 순서나 짜임 연행

하는 무속인은 같을 수 있겠지만 굿을 요청한 재가집의 경우는 굿마다 

달랐고 동일한 재가집이라고 하더라도 굿의 목적이 다르다보니 드러내

는 욕망 또한 매우 달랐다 사람들의 은밀한 욕망이 드러나는 굿판의 모

습은 재가집만큼이나 다양하여 그들의 욕망을 살피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

진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굿판에서 만나 친밀해진 재가집도 여럿 있다

서울굿판에서 굿을 의뢰한 신도를 재가집이라 한다
굿은 무속인 여러 명이 악사와 결합하여 연행하는 굿이다 치성은 무속인 혼자서 앉
아서 기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약식 무속의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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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도 있고 저명한 이들이 가족도 있었다 굿을 

보는 과정에서 그들의 내밀한 가족사를 알게 되어 약간은 당황한 경우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개인사를 글쓴이가 아는 것 자체에 거부감

을 보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굿판에 오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했다 그래서 굿이 끝나게 되면 술잔

을 함께 기울이며 굿 이야기 인생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나눈 재가집도 

많았다 굿판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채 만났지만 같은 공간에서 굿을 통

해 소통했다고나 할까 이러한 소통은 굿의 속살을 이해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재가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의심하는 눈초

리로 글쓴이의 모든 장비를 치울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아

예 굿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무속인과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재가집이 싫다고 하면 굿판을 떠나는 것이 불문율 그래서 글쓴이는 대략 

번에 번은 굿판에 갔다가 돌아와야만 했다 놓친 물고기가 더 크다

더니 참관도 못하고 쫓겨난 굿판의 실상이 더더욱 궁금했지만 굿 끝난 

후 무속인을 만나 묻게 되면 그들은 이미 끝난 굿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을 하지 않으려 했다 어쩌면 재가집은 굿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

라 굿판에 드러난 자신의 욕망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욕

망의 솔직함에 자신들도 계면쩍었을 것이리라

그래서 글쓴이는 그동안 만난 무속인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생각하

니 굿을 보러 다닌 게 정말 행운이었지만 무속인들을 괴롭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재가집이 다 나간 굿청에서 시간 이상 바리공주 무가를 

부르는 무속인 앞에 녹음기를 켜고 덩그러니 혼자 앉은 글쓴이가 무속인

은 얼마나 야속했을까 캠코더나 카메라를 들고 와 굿을 조사하는 글쓴

서울 망자천도굿인 진오기굿에서는 장편 무속신화인 바리공주 무가를 무당이 혼자 
시간 이상 구송한다 다른 무속인들과 악사 재가집은 굿청 밖에서 쉬고 있어 바리
공주 무가를 부르는 무당도 구송을 빨리 마치려 한다 그런데 글쓴이가 녹음기를 놓
고 앞에 앉아 있으니 진땀을 흘리면서 제대로 바리공주 무가를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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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그동안의 정리로 차마 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굿을 연행하면서 무

속인들은 또 얼마나 영상기기를 의식했을까 이제는 영상기기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굿을 연행하라고 글쓴이가 말하기도 하고 무속인들 

중에서는 글쓴이의 처지와 입장을 잘 알아 영상기기가 없는 듯이 굿을 하

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담을 느꼈을 무속인들에게 글쓴이야 말로 수비 영

산 이 아니었을까 굿판에 갈수록 점점 카메라를 꺼내기 어려운 것은 글

쓴이의 양심의 발로일까 아니면 내부자의 시선으로 동업자 의식을 가졌

기 때문일까

오늘 이 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사례 몇 가지는 이처럼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글쓴이가 보았던 굿중에서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애써 골라낸 사례들이다 글쓴이가 고른 사례들은 학술적 가치가 높다거

나 굿의 짜임새가 옹골지게 차지거나 굿을 연행하는 무속인들의 기량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단지 인간 욕망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굿판에 드러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를 통해 굿판이 지금까지도 존속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그 또한 헛된 기대일 

수도 있겠다

2. 굿판1 - 가족주의와 저주굿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는 굿당이 여럿 있다 산신당 산제당 천제당

천신당 등이 오랫동안 성업 중인데 이 중에서 천신당은 정릉 지역 굿당 

중 규모나 찾는 무당의 숫자로 볼 때 대표적인 굿당이다 지금은 내부순

환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고 있고 북악터널을 나오면 바로 옆에 있어 접

근성이 좋지만 초창기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글쓴이는 이곳에서 

굿을 여러 차례 보았다 서울을 대표하는 무속인들을 주로 만난 곳이 이

을 이제야 헤아려보는 것이다
수비와 영산은 굿판 마지막에 들어오는 잡귀 잡신으로 물리쳐야 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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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굿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행한다 문제는 자신이 바라는 소망의 내용일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소

망이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리고 이 중심에 가족주의가 있다 대부분의 재가집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

해 굿을 한다 서울굿에서 조상거리 가 의미 있는 굿거리가 된 것도 이

러한 가족주의의 반영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을 위한 굿판에서 가족의 해체 내지는 확산을 보는 경우

가 여러 차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재가집으로 온 사람들의 

부적절한 인간관계 때문이다 부적절한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재가집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적절한 인간관계이니 굿을 보면서 그들의 인간관계

에 시비를 걸 수는 없는 법이었다

한 가지 사례는 사업가가 사업이 잘되라고 기원하는 재수굿 이다

글쓴이가 굿판에 들어갔을 때 재가집은 단 두 사람이었다 한 명의 남자

와 여자였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상당했다 그래서 부녀지간이라고 

생각했다 부녀가 가족의 평안을 위해 굿을 하러 왔으니 얼마나 보기 좋

은 모습이랴 그런데 굿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모호한 

관계임이 좀 더 굿이 진행되자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임이 드러났다 그

것도 젊은 여자는 나이 든 남자의 번째 여자였다 두 사람은 굿이 진

행되는 동안에도 가벼운 애정행각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이 글의 흐름과

는 관계가 없으니 기술은 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조상거리 에 각별한 관

심이 생겼다 여러 선대 조상들이 들어오는 조상거리 에는 재가집이 들

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할 때 재가집을 매우 아낀 할머니 혼령이 들어올 

텐데 조상들은 내연의 관계인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한 것

이었다 조상거리 앞서 진행된 불사거리 산거리 등에서 무당

산 사람들이 재수가 좋으라고 하는 굿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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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부 간에 금슬이 좋을 것이라고 공수를 주었고 부부 간에 금전 운이 

있어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때 말하는 부부는 오늘 오지 

않은 남자 재가집의 정식 부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조상거리 에 들어온 

할머니 혼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궁금했다

조상거리 가 시작되었다 여러 선대 조상들이 들어와 재가집에게 

공수를 주고는 나갔다 드디어 할머니 혼령이 들어와 공수를 주기 시작했

다 부부 간에 금슬이 좋을 것이라는 말 앞으로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의례적인 말이 이어진 후 무당은 옆에 따라온 젊은 처자를 바라보았다

좀 전까지 부부간 금슬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무당은 일순 멈칫했지만 

공수를 이어나갔다 그래 네 팔자가 나쁘지는 않구나 전생에 인연이 있

어 이리 만났으니 앞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인연 잘 지으라는 공수였다

그 순간 공수를 준 이는 무당인데 그 공수는 무당의 말 즉 인간의 말

이었을까 아니면 들어온 조상의 말 즉 신령의 말이었을까 글쓴이는 아직

도 모른다 다만 가족주의가 해체된 굿판에서 놀랍게도 가족주의의 확산

을 가져온 이 말로 인해 굿판의 분위기가 일순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

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공수를 들었고 신명이 난 재가집은 별비를 제법 

많이 썼고 대감거리 가 끝난 후 남은 굿거리는 무당에게 일임한 후 

굿청을 떠났다 재가집의 욕망이 거침없이 굿판에 드러났지만 그 욕망은 

외면당하지 않고 인정되면서 굿이 끝났다 이는 욕망을 드러내는 굿판이

어서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욕망을 기꺼이 받아준 서울 무속인의 

포용력 또한 신을 모시는 사제답다고 생각했다

또 한 가지 사례도 흡사하다 이번 굿판의 재가집은 여자이다 굿청

에 갔을 때 굿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굿청 밖에는 양복을 잘 차려입

은 젊은 남자가 들어가지 않고 서있었다 굿판이야 구경꾼이 넘치는 곳이

서울굿거리의 하나로 천신 계통의 여러 신령들을 불러 모셔 복을 청하는 거리이다
서울굿거리의 하나로 산신 부군신 도당신 등 여러 지역신령들을 불러 모셔 복을 청
하는 거리이다

서울굿거리의 하나로 대감신령을 청해 재물과 복을 달라고 청하는 굿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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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글쓴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남자를 지나 굿청으로 들어갔다 이날 굿 

역시 재수굿이었는데 남편은 사업 관계로 외국 출장을 가는 바람에 부인 

혼자 굿청에 와있었다 굿의 속도가 조금 빠른 느낌을 주었는데 알고 보

니 굿이 끝나자마자 부인은 공항으로 남편 마중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

다 여러 굿거리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인 공수가 내렸다 가족 화목 건강

할 것이라는 것 사업 잘 될 것이라는 것 등의 공수가 내렸다 문제는 대

감거리 텃대감 을 노는 데서 생겼다 텃대감을 놀던 무녀는 재가집에

게 멈칫 멈칫하더니 그런데 인간은 정리하라는 말을 했다 인간을 정리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자 재가집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인간을 정리해야 

사업이 잘되고 무탈할 것이라는 공수가 계속 내리자 재가집은 마지못해 

그리 한다고 답을 했다 대감거리 가 끝나자 재가집은 굿청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던 젊은 남자를 굿당 한쪽으로 끌고 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궁금한 글쓴이에게 무당들은 밖에 기다리던 남자가 재가집의 젊은 애

인임을 알려주었다 사업차 외국 나간 남편을 공항으로 마중 갈 여자가 

굿을 하러 오면서 젊은 애인을 데리고 왔다고 한탄했다 남편의 성공을 

비는 굿판에 정인을 데리고 왔으니 무당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재가집이 여기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 굿판에 데리고 

오면서도 당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가족주의

의 해체인가 글쓴이는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 서울굿판이 욕망

의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한 곳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여기 한 장의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 있다 성글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형상을 한 제웅 허수아비를 촬영한 사진이다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옷

을 걸쳐 사람의 형상을 한 후 온 몸에 붉은 색 글자를 적었다 글자의 내

텃대감은 대감거리에 들어오는 대감 신령의 하나로 터 지신의 하나로 복을 주는 집
터를 관장하는 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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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죽어라 차에 치어 죽어라 떨어져 죽어라 는 무시무시한 

문구이다 이 사진은 엉겁결에 경기도 안산 모 굿당에서 찍은 것이다 굿

당에서 찍었으니 굿 조사를 가 찍은 것인데 엉겁결에 찍은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사연은 이러하다

저녁 무렵 글쓴이는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악사의 전화를 받아 안산 

굿당으로 굿을 조사하러 갔다 그런데 굿당에 도착하니 악사가 밖에서 기

다리고 있었다 이런 일은 좀체 없는 일로 글쓴이는 그날 굿이 예사롭지 

않은 굿판임을 직감했다 악사는 재가집이 촬영을 금지했으니 촬영장비

는 모두 차에 두고 오라고 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글쓴이를 굿판에 부

르지 않았을 것인데 글쓴이에게 오라고 연락을 한 후 글쓴이가 굿당에 

도착할 무렵에야 촬영을 할 수 없고 외부인은 들이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

았다고 한다 다행히 이날 굿을 연행한 무당들은 글쓴이가 오랫동안 만나

고 있는 이들이어서 이들도 글쓴이가 왔으니 굿은 보게 하자라고 동의했

다고 한다 장비를 차에 두러가던 글쓴이는 그때 굿방 밖에 서있던 허수

아비 모양의 물건을 보았고 가까이 가서 실체를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사

진을 찍었다 이는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하는 저주굿의 신물이었기 때문

이다 누군가를 죽으라고 하는 저주굿이 세기 경기도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았던 저주의 현장에 글쓴이가 참

석하게 된 것이다

잠시 후 모든 장비를 두고 굿청에 들어간 글쓴이는 놀라울 정도의 미

모를 가진 젊은 재가집을 만난다 지금 얼굴은 거의 잊었지만 불타오르던 

눈빛은 지워지지 않는다 재가집은 들어서는 글쓴이가 누구냐고 물었고

악사는 미리 준비한 대답 제금 치는 것을 도와주러 온 무속인이라고 

했다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은 재가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글쓴

이는 제금을 열심히 쳐야 했고 다행스럽게도 재가집은 곧 굿에 몰두하면

서 글쓴이의 존재를 잊게 되었다

서울굿판의 악기의 하나 심벌즈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바라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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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 진행되면서 글쓴이는 저주굿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날 굿은 

내연의 관계를 가진 여인이 내연남의 본부인이 죽으라고 하는 굿이었다

저주라는 것이 사극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던 글쓴이는 실제 저주굿

이 연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러면서도 일체의 기록을 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모든 굿거리의 공수는 걱정하지 마라 네 소원 

이뤄진다 백년해로한다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대감거리 연행 후 밖에 

세워 둔 허수아비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빠른 장단에 맞춰 춤을 추

던 재가집은 허수아비 위에 걸터앉아 칼을 들고 아무개 죽어 죽어 하면

서 허수아비를 찌르기 시작했다 저주의 현장을 글쓴이는 본 것이다 한

참을 그러던 재가집은 허수아비를 문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굿이 

끝났는데 재가집은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굿이 끝난 후 글쓴이는 무당들에게 이런 식의 굿을 하게 된 연유를 책

망과 함께 물었다 그러자 무당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저이는 더 큰 

일을 꾸밀 것이라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길

본부인이 첩 떨어지는 굿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첩이 본부인 떨어지라고 

굿을 하면 효과가 없으니 걱정마라고 했다 가족주의의 해체를 꿈꾸는 이

를 위한 굿을 하면서도 가족은 지켜질 것이라고 애써 위안하는 굿판의 

모습 자신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굿

판의 모습 이게 굿판의 나날들이다

글쓴이는 이날 찍은 사진을 인형 연행을 연구하는 허용호 선생 께 

보냈다 허용호 선생은 이 사진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금하다 아직 이 사

진을 활용한 연구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 인형의 저주가 그렇게 했을

까 굿을 한 후 그 재가집은 소원을 이루었는지 궁금하여 다시 그날 굿을 

한 무당들을 만나 후일담을 물었지만 답은 듣지 못했다 재가집의 소원이 

허용호 선생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이다 그이의 학위 논문이 
전통연행예술과 인형오브제 이다 그래서 그는 인형 관련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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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면 무서운 일이니 감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능력 없

는 무당이라고 자인하는 형국이니 감출 것이라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욕

망의 표출에 초점을 맞추어 굿을 해준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무

속인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지금도 이런 식의 굿이 여러 곳에서 연행되

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굿판2 - 혼사굿을 통한 가족의 결성

굿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굿은 혼사굿이다 사혼굿이라고도 하는 혼

사굿은 글자 그대로 혼인을 하는 굿이다 산 자들의 혼인식은 예식장에서 

하고 있으므로 혼사굿은 죽은 자들의 혼인굿이다 혼인도 하지 못하고 

죽은 자식을 위해 올리는 눈물의 잔치굿이다

혼사굿은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젊은 남자나 여자의 가족이 자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에게 의뢰하면서 준비가 시작된다 무당은 의뢰

받은 망자에게 어울릴 만한 배필을 찾는데 산 자들처럼 궁합을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망자와 짝이 될 다른 망자의 죽을 때 나이와 

죽음의 동기 등을 살펴 맞춤한 상대를 구한다 맞춤한 짝이 있으면 그쪽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는다 동의가 되면 전통

혼례의 순서를 따라 사주 주고받기 함팔기 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최

근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혼사굿을 거행할 굿당을 정한다 굿

당이 곧 혼인식장이 되는 것이다 혼사굿이라고 하여 특별한 굿거리로 구

성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는 망자천도굿을 진오기굿이라고 하는데 

진오기굿의 일반적인 흐름에 혼사굿거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굿을 진행한

다

과거 서울굿판에서는 혼사굿을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지금의 봉은사 근처에 있는 굿당인 화주당에 

가서 혼사굿을 거행했다 혼사굿을 거행한 후 곧장 뒤도 안돌아보고 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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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왔는데 그러면 귀신이 물을 건너지 못해 따라오지 않아 안심했다고 

한다 화주당에는 그동안 혼사굿을 거행하면서 사용한 신랑 신부의 사진

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맞춤한 배필을 구했으면 정상적으로 혼사굿이 이

루어지겠지만 맞춤한 배필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당에 있는 사진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배필감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주당에 

있는 어떤 영혼들은 죽은 다음이지만 혼인식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고 

구대인 들은 전언한다

일반적인 서울진오기굿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굿판을 정화하고 부정한 것 물리기 주당물림 부정청배  

가망청배 진작

나 이승의 여러 신령 청하여 산 자들의 복을 빌기 불사거리 

산거리 조상거리 대안주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다 망자가 이승에서 떠나 저승으로 가기 뜬대왕거리 사재

삼성거리 말미 도령돌기 베가르기 상식 시왕

서울굿판에서 무속에 종사한 지 오래된 무속인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주당살은 물리쳐야 할 나쁜 살로 이를 물리는 굿거리이다
부정청배는 부정한 것을 물리는 굿거리이고 가망청배는 굿판에 여러 신령을 청해 
들이는 거리이다
진작은 굿판에 모신 여러 신령에게 인사를 드리는 굿거리이다
장군 별상 신장 대감 등 여러 인물신에게 복을 비는 거리이다 큰 안주를 바치는 
중심거리라고 하여 대안주거리라 한다
집안의 여러 신령을 모시는 거리가 성주거리이고 액을 막는 창부신령을 모시는 거
리가 창부거리이다
뜬대왕거리는 저승의 십대왕을 모시는 거리이고 사재삼성은 망자의 혼령을 저승으
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를 모시는 거리이다
말미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 일대기를 구송하는 장편 서사무가를 
부르는 거리이다 도령돌기는 바리공주를 따라 

베가르기는 저승길을 상징하는 삼베천과 무명천을 몸으로 갈라 망자가 저승으로 가
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리이고 상식은 저승으로 떠나 비로소 조상신이 된 망자에게 
올리는 첫 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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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웅거리

라 굿의 마무리 뒷전

이승의 여러 신령을 청하는 거리가 끝난 후 망자가 저승으로 떠나가

는 여러 거리가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혼인거리를 진행한다 혼인거리는 

전통혼인식을 그대로 재현한다 신랑과 신부는 죽고 없으니 이를 대신할 

인형을 준비한다 과거에는 짚으로 인형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만들어서 

팔고 있는 신랑 신부 인형을 사용한다 주례를 맡은 이가 신랑 신부 입장

이라 외치면 인형을 든 두 무당이 굿청이자 혼례청인 예식장으로 들어온

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이라고 외치면 인형을 들어 앞으로 숙여 인사를 

시킨다 합환주를 마시게 한다면서 술잔을 신랑 인형 입에 대었다가 신

부 인형에게 옮겨 역시 입에 댄다 미리 준비한 목걸이 반지 시계 등도 

인형에 걸쳐준다 목걸이와 반지 시계는 혼사굿 용으로 제작하여 판매하

는 것을 사용한다 국수를 나눠 먹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뒤이어 폐백 드

리기가 이어진다 신랑의 부모 신랑의 형제 등이 차례로 나와 폐백을 받

는다 신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과 대추를 신부 인형에게 던져

주며 저승에서나마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라고 기원해준다 이 과정을 

보는 모든 이들이 울고 촬영하면서 조사하는 글쓴이도 운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진실임을 아는 때이다

죽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는 혼사 굿을 열고 

눈물과 슬픔 속에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혼사굿거리가 끝나면 신랑

과 신부 인형은 미리 준비한 신방에 모셔 비단 이불을 덮어준다 첫날밤 

잘 보내라고 덕담을 하고 소등한 후 모두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눈물의 

잔치가 이어진다 혼인식에 참석한 이들은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으

시왕군웅거리는 저승의 여러 신령이 굿판에 들어왔기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
을 가시기 위해 시왕군웅신령을 청하는 거리이다
뒷전은 잡귀 잡신을 불러 대접하는 굿판의 마지막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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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로를 위로한다 자식을 잃었다는 공통의 아픔을 가진 신랑과 신부 

부모는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 준다 비록 살아있는 사위와 살아있는 

며느리를 맞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엿하게 사돈지간이 된 두 부모는 이

후 오랫동안 사돈의 예를 지켜가며 왕래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두 부

모는 서로를 만나면서 아픔을 헤아리고 의지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감

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다

잔치 음식을 나눠 먹은 후 다시 본격적인 굿이 이어진다 신방의 신랑

과 신부는 기척이 없고 망자는 저승으로 떠나간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바리공주를 따라 마침내 망자는 저승으로 가서 조상신이 되었다 첫 제사

인 상식을 올리면서 망자가 무사히 극락왕생했음을 느낀다 그제야 신방

의 인형을 이불째 싸가지고 나와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살아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두 사람이지만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이들의 인연이야

말로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

글쓴이가 조사한 혼사굿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굿을 보러갔다가 문전

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굿의 대부분이 혼사굿이었다 허용호 선생과 혼사

굿을 보러 갔다가 재가집이 모 대학 교수여서 밥만 먹고 굿은 보지도 못

하고 돌아온 적도 있다 다 같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한 쪽은 굿을 하러 왔고 한 쪽은 굿을 조사하러 왔으니 재가집 입장에서

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다 동생의 아픈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혼사굿에 청하지도 않은 이들이 왔으니 그리고 잔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눈물의 잔치여서 날것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

했다 그래도 미안했는지 준비한 식사는 대접해주었다 혼인식은 보지도 

못하고 식사 대접은 받았으니 잔치에 참석은 한 셈이다

이십대 초반에 죽은 친구 혼사굿에 찾아온 젊은 친구들을 여럿 만난 

적도 있다 가족들보다 더 슬퍼하는 것이 친구들이어서 가족들은 그래

도 그 아이가 사회생활은 잘했구나 라면서 안도했다 사진 속의 신부는 

참으로 싱그럽고 예쁜 얼굴이었다 신랑도 미남은 아니지만 준수한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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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못생겼다고 타박을 했고 그러자 신랑 

쪽에서 자기네 아들이 뭐가 못생겼냐고 응대하면서 작은 실랑이가 일기

도 했다 혼사굿거리가 시작되자 갑자기 무당은 글쓴이에게 주례를 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례를 서 본 적인 한 번도 없는데 황망했지만 진행

을 해야 했다 전통 혼인식 순서에 맞춰 식을 진행하였고 신랑과 신부 맞

절을 시킨 후 예물 교환도 시켰다 그리고 덕담을 한 마디 하라는데 그만 

울컥해서 잘 살아라는 말만 겨우 했다 글쓴이의 딸보다 더 어린 영혼들

의 잘생긴 얼굴의 사진들을 보고 그들이 저승에서나마 짝이 된 것을 보

니 감정이 이입되어서인지 한참을 주저했다 휴대전화를 주면서 기념사

진 찍어달라고 하여 인형과 사진을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신방

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그래도 혼인식이라고 웃고 떠드는 청

춘들을 보면서 혼사굿이 죽은 자의 혼인이면서 산 자들의 위로연임을 거

듭 느꼈다

이제는 요령이 생겨 혼사굿이라면 글쓴이는 미리 준비해간 축의금 

봉투를 내민다 그래도 혼인식인데 라며 건네 준 봉투를 엉겁결에 받

은 재가집은 그 후 굿을 보는 글쓴이를 박대하지 못했다 울고 있는 재가

집들을 촬영해야 하는 글쓴이의 역할이 못마땅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잔치에 찾아와 축의금을 준 글쓴이를 구박하지는 않았다

혼사굿은 지금도 많이 열린다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보기

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무당들도 혼사굿이 있어도 글쓴이에게 잘 알리

지 않는다 부탁을 미리 해두거나 우연히 찾았다가 보기도 한다 혼사굿

이 이렇게 많이 열린다는 것은 혼인식을 해야 자식에게 해 줄 것은 다 해

주었다고 느끼는 우리나라의 부모 마음 때문이리라 그래서 혼사굿은 부

모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자식의 죽음이 준 슬픔이 교차하는 만 가지 감정

이 넘치는 현장이다

4. 굿판3 - 축원굿과 비디오굿, 병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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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판의 나날은 매일 흘러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난 축원굿도 기억

이 새롭다 좋은 짝을 만나 잘살기를 바라는 젊은 처자가 올린 축원굿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굿이었다 하지만 굿거리 중간에 들은 재가집의 실상

은 축원굿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날 재가집은 강남 대형 주점에 근무

하는 젊은 처자였는데 손님 중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단골이 있어 그 단

골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굿이었다 젊은 나이에 강남 대형 주점에 근

무하게 된 재가집은 현재의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직업

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하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그녀는 탈출구로 재력가를 선택하여 후원을 받고 싶어 한 것이다 여러 

사정으로 보아 단골은 재가집 처자보다 나이가 제법 많은 것으로 보였는

데 축원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망자천도굿은 망자를 천도하는 굿과 함께 산 자들의 재수 소망을 기

원하는 축원굿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도 안 풀

려서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죽은 망자를 위한 굿을 연 중년의 여성 

재가집도 기억난다 처음에는 죽은 남편을 위한 천도굿으로 알았는데 굿

이 진행되면서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죽은 남자의 천도를 위한 굿임이 드

러난다 두 사람은 내연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여자를 만나고 귀가하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음으로써 관계가 끝났다 아픈 기억을 잊고 생업에 

전념하던 여자는 신기할 정도로 일이 풀리지 않아 이웃의 소개로 무속인

을 만나게 되고 점사 로 과거에 인연이 있던 남자의 죽음이 온전하게 

매듭되지 않아 그것을 풀어야 함을 알게 되어 굿을 연 것이다 망자의 혼

령이 들어오는 망자대내림거리 에서 망자는 구슬피 울면서 두 사람이 

작별의 인사도 없이 헤어져 너무 슬프고 아프다면서 넋두리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작별의 인사를 했다 재가집 

여자는 통곡을 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등진 남자에 대한 슬픔의 울음이기

점을 치는 과정에서 무당이 일러주는 말을 점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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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되돌아보며 탄식하는 울음이기도 했다 굿이 끝

나고 나서부터는 그 여자의 생업이 잘 풀렸다는 후일담을 들었다 굿을 

통해 그 남자가 천도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굿을 통해 쌓인 그 여자의 

설움이 풀린 것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굿의 효험을 확인한 사례이

다

친정어머니의 천도굿에서 갑자기 따라 들어온 이상한 남자 혼령도 기

억난다 그 남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간 친정어머니와 자주 만나

던 사이로 딸은 그 남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굿판에서 무당들

에게 그러한 사정을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 함구했다 조상거리

에 여러 선대 조상들이 연이어 들어와 친정어머니를 좋은 곳을 데려가겠

다고 하여 재가집은 안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조상옷을 한 벌 더 가져오라고 했다 재가집은 더 이상 들어올 조상이 없

다고 했지만 무당은 조상옷을 준비시켰다 준비한 조상옷을 든 무당은 미

안해 내가 오면 안 되는데 왔네 그려 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재가

집은 그 조상의 정체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려 여기를 왜 와요 라며 

쏘아붙였다 그러게 오면 안 되는데 왔어 잠깐 왔으니 금방 갈게 하면서 

가볍게 춤을 추고 금방 사라졌다 궁금한 글쓴이가 내막을 묻자 재가집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전말을 이야기해주었고 자신이 감추었음에도 그 사

정을 알아차리고 조상옷을 준비해 놀아준 무당의 신통력에 놀라워했다

비디오굿도 있다 이는 굿 비용만 보내고 막상 재가집은 굿판에 오지 

않는 경우이다 재가집은 굿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

고 그래서 글쓴이가 오랫동안 만난 무속인이어서 캠코더를 들고 굿판에 

간 것이다 굿은 격식을 갖추어 진행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무속인들이 

카메라 앞에 와서 카메라를 보면서 공수를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비디오카메라가 재가집이 되었다 촬영 후 로 만들어주면 이를 재가

집에 보내 굿을 했음을 증명하면서 굿판에서 나온 공수를 전달한다고 했

다 나중에 확인하니 재가집은 그 영상물을 집에서 돌려보면서 굿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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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정리하였고 그래서 굿덕을 입었다고 한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무거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귀신

의 장난이라 여겼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귀 병을 가져온 

귀신 를 물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열리게 된 것이 병굿

이다 병굿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니

황해도에서는 퇴송굿 또는 하직굿이라 했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치병

굿 충청지역에서는 주당풀이굿이라 했다 전염병이 돌게 되면 여는 굿을 

손님마마굿이라고 했는데 손님과 마마는 모두 과거 사람들을 무척 힘들

게 했던 천연두를 이르는 말이었다 실제로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탈 없

이 병이 지나가기를 빌어 손님신을 멀리 잘 가시라고 빌어 보내는 손님배

송굿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병굿은 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굿이었다 병을 병귀의 장난

으로 간주한 우리 조상들은 병을 관장하는 여러 신령들이 있다고 생각했

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에서 찾을 수 있는 손님신은 천연두신을 가리키

면서 의미가 넓어져서 모든 질병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호남의 씻

김굿이나 동해안의 별신굿은 병굿은 아니지만 손님을 각별하게 불러 모

시는 굿거리로 손님굿을 했으니 이 역시 병굿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 경

기 지역에서는 천연두에 걸려 죽은 처녀신을 호구신이라고 했는데 천연

두에 걸려 얼굴이 얽어 죽은 처녀여서 부끄러운 마음에 굿판에 들어올 때

에는 붉은 치마로 얼굴을 가린다 그러면서 너울 치마 을 벗고 가야 복을 

받는다면서 분 값과 거울 값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얼른 돈을 주어 병을 

물리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의 마을당 에는 따로 호구신령을 그림으로 

그려 모신 후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병을 이겨내기를 간절하게 빌기도 

했다 서울 용문동부군당에는 호구신령을 호구아씨라고 부르면서 여러 

점의 무신도로 그려 봉안했다 인천 강화도의 여러 섬에서는 질병을 관장

서울에서 마을을 수호하는 여러 신령을 모신 곳으로 대개 부군당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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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령을 별성신이라 불렀는데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아 평소에도 눈

치를 보며 잘 모셔야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질병을 관장하는 

신령을 여러 상징물로 모시고 그를 잘 모셔 병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병이 돌았을 때에도 병굿을 했지만 평소에

도 재수굿이나 진오기굿을 할 때 질병신을 호구 별성 손님 등으로 관념

화하여 받들어 모셨다 늘 항상 조심하면서 생활했고 굿을 할 때마다 질

병과 관련이 있는 굿거리를 연행하여 미리 병을 예방했던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치병굿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종시에 있는 주당

풀이굿이다 병귀가 들어와 사람을 아프게 했다고 간주한 무당은 아픈 이

를 눕혀 놓고 여러 도구로 병귀를 눌러 쫓는 시늉도 하고 천으로 덮은 후 

신령의 힘으로 병귀를 몰아내려 하기도 한다 진지하게 굿을 하는 무당이

나 믿음을 가지고 병귀가 물려갈 것을 기원하는 환자 가족 모두 병굿에 

대한 효과를 믿고 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병굿이 곳곳에 열린다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다란 힘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병굿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겸손하게 절대적인 힘을 믿고 살라는 의미

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처럼 다양한 굿들이 매일 이어진다 이 과정 속에서 신비로운 일들

도 여러 번 체험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차례 겪었다 전국 곳곳

에서 굿을 보았다 서해 강화군 교동도부터 멀리 남쪽의 목포까지 다니며 

포구굿을 보았고 동해안에서도 강원도 고성부터 남쪽의 부산까지 별신

굿을 보았다 서울굿과 황해도굿 충청도굿 등 여러 지역의 굿을 보명서 

기록하여 현재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 형태 여 만 장 동영

상 파일 천여 점 등 상당하다 이러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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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욕망의 표현, 굿의 존재 이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누구나 죽어서 신령이 될 수 있다 조상신이 

그것이다 살아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했어도 진오기굿 한 번으로 한이 

풀리면 그는 저승으로 가서 조상신으로 좌정한다 심지어는 어려서 죽은 

아이도 동자신이나 선녀신이 되어 무당의 몸주 로 내려와 사람들의 앞

날을 예언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장군도 누구나 신령이 될 수 있다 맥아

더 장군을 몸주로 모신 무당 관우를 중요한 신령으로 받드는 무당들이 

있음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신령에 대한 인식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여서 남에 대한 

태도가 배타적이지 않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남과 대립각

을 세우기보다는 화합을 추구하고 자기 것만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남의 것과 자기 것을 슬쩍 결합시키기도 한다 한국처럼 종교 갈등이 없

는 나라는 드물다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교가 들어와 있고 한 가정

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종교가 달라도 아무런 탈이 없는 나라이다 이

는 한국인의 관념 속에 오랫동안 대립하지 않는 무속적인 신령관념이 자

리 잡았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무속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여 무리 없이 소화시킨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과 

예수님 오신 날 그리고 단군님 오신 날 개천절 이 모두 공휴일인 나라

가 한국이다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령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신령은 예사존재가 

아닌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한국의 굿에서는 누구나 신령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약하고 힘없는 존재까지 신령이 될 수 있어 처녀귀신

해산하다 죽은 해산귀 장님 등이 신령으로 모셔진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최영 장군 남이 장군 임경업 장군 이 지금 굿판에서 매우 

무당이 모신 여러 신령 중에서 점사를 내거나 굿을 연행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령으로 몸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몸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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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신령으로 받들어지고 있으며 몇몇 마을에서는 자신들을 수호해

주는 마을지킴이로 모신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반역자로 몰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존재라

도 신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수호해준다

는 것은 한국의 굿이 사회의 질서를 이끌면서 지배 이념에 부합하는 존재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을 펴

지 못하여 지배층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존재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

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보게 되면 굿판을 찾는 재가집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은 매우 함축적이다 옛말에 굿하고 싶어도 며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

어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며느리가 춤을 추는 것은 평상시에 억눌린 며

느리가 활개를 치는 것이다 평소 엄한 시부모 밑에서 억눌린 생활을 하

던 며느리는 굿판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신명을 풀 수 있다 현실에서 

약한 존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이 굿판이다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령이 되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무당이 망자

를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 남성중심주의로 홀대받는 여

성들이 굿판의 주인이 된다 이처럼 한국 굿에는 부족한 존재들만이 있

다 그러나 그들이 굿을 통해 오히려 강한 힘을 낸다 굿을 통해 망자를 

불러내어 맺힌 것을 풀게 하고 굿을 통해 사회에서 천대받은 아픔을 털

어낸다 평소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며느리는 굿판에서만큼은 주

인공이 되어 신명의 춤을 출 수 있다 그동안 드러내지 못한 내면의 욕망

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다

고려시대의 무장으로 서울 경기도의 강신무들은 최영 장군을 자신들의 뿌리 신령
으로 인식한다 제주자치도 추자도에도 최영 장군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신다
조선 예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장군으로 세에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 현
재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다
조선 인조 때 죽음을 당한 장군으로 서해안 일대에서는 조기잡이를 관장하면서 풍
어를 주는 신령으로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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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굿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중심

주의로 인해 천대받았다 삼국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여하던 무

속은 하층민 중심의 기복신앙으로 변화했다 일제 침략기에는 조선의 정

신이 담긴 것이라 하여 박대받았다 일제는 조선무속이 조선 정신의 기본

임을 알고 이른 시기에 무속의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왜곡하면서 무속

이 가진 가치를 폄하하였다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굿은 미신타파의 

대상이 되어 파괴되었다 마을신을 모신 마을당들이 미신의 장소라 하여 

파괴되었고 굿을 하게 되면 소음공해라 하여 잡아가서 벌금을 매겼다

가끔 잊을만하면 무당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신

문기사가 나와 사람들에게 무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 그럼에도 

굿은 이어진다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굿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진다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을 벌

이고 그를 향해 자신을 불사른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욕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그 욕망이 가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은 커질 것이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굿판

을 찾고 그 판에서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어쩌면 그 욕망

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보다도 

그 욕망을 드러냈다는 자체가 재가집에게 희열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기 무시당하기보다는 인정받기 자신의 욕망이 이

렇게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다면 굿도 할 만하지 않은가

금기의 위반 그리고 그를 통한 희열 이것이 굿판의 나날에서 글쓴

이가 느낀 굿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이다 어쩌면 글쓴이가 동일한 굿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욕망의 표출정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 글

쓴이는 수륙재 예수재 영산재 등의 불교의례 판을 주로 다닌다 그러면

서 글쓴이는 굿판이 오히려 더 정직한 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

무튼 굿판의 나날은 대단히 재미있게 흘러간다 이 재미있는 일에 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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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는 후학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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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글쓴이가 그동안 조사한 여러 굿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욕망 

표현의 의미로 살핀 글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한 해 만 건 이상의 

굿이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굿판에서 자신들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낸

다 이 중에서 글쓴이가 주목한 것은 가족주의이다 가족의 해체가 보이

는 굿판에서 오히려 가족의 결속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족의 영역을 넓혀 

부적절한 관계까지 용인한다 혼인식을 하지 못하고 죽은 자식을 위해 여

는 혼사굿은 가족에 대한 아픔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새로

운 가족을 결성하기도 한다 개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축원굿이 열리기도 하고 굿판에 오지 않는 재가집은 굿의 전 과정을 촬

영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무당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굿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을 벌이고 

그를 향해 자신을 불사른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욕망이 반드시 이루

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그 욕망이 가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은 커질 것이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굿판을 찾

고 그 판에서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욕망이 이루어진다

는 기대감보다도 그 욕망을 드러냈다는 자체가 굿판이 재가집에게 주는 

효용이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기 무시당하기보다는 인정받기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는 굿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주제어  굿판, 서울굿, 욕망, 재가집, 가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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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ce of Gutpan as a Way to Express 
Desires

Hong Tea-Han

This article has examined one of the aspects of gut (shaman ritual), which 

is to express desires based on many cases of gut investigated so far. Today, Seoul 

sees more than 100,000 guts held every year where many people reveal their 

intimate desires. Among those desires, this article has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familism. A performance of gut that implies the destruction of family often results 

in rebuilding the family unity or expanding the scope of family and accepting 

inappropriate relationships. Honsa gut or wedding ritual for a deceased child 

without getting married reveals pain of losing a loved one and often establishes a 

new family relationship. Various forms of chukwon gut or celebratory ritual are 

performed in a bid to realize individual wishes, and in the jaga gut held in the 

absence of client, the shaman is requested to perform the ritual in front of a 

camera as the client want to see the entire process of gut. People live with desire 

in them. They engage in a lot of work or burn their passion to accomplish their 

desires. The reality, however, does not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such desires. 

Furthermore, any desires set against familyism will make things even more 

pathetic. It is when people start to seek gut performance and reveal their true 

desires in the process. It is the fact of revealing such desires rather than the 

expectation of fulfilling them that deliver utilities and benefits to the jaegajip or 

the client. The gutpan or shamanic ritual performance lives on today as it is where 

people can reveal instead of concealing their desires and have them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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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of being ignored.

Keyword  gutpan, Seoul-gut, desires, client, family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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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주요 터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내

에서 추구해야 할 공동체 문화의 유형은 다양하다 최근 들어 산업화 시

대를 지배한 효율성 중심의 사회질서를 넘어 그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자연을 중요시하는 공공성의 가치

에 입각한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근대사

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동한 도시민들은 특정 지역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생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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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게 되었다 근대사회를 주도한 삶의 주요 가치는 개인화된 인간의 합

리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본격적인 탈근대사회로의 

시대적 전환에 따라 사회 구성의 하위 범주에 속한 모든 개체들이 공존해

야 한다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현상은 시장 논리에서 비롯

된 공동체 해체 과정에 대한 대안적 생활양식의 구축 과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시공동체가 지닌 사회문화적 순기능에 대한 

가치가 재발견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지역 내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구

조 재편 현상은 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

구 정상회담 이후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도 지속가능성

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생활의 환경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산업적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리우 회의 이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주제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동체의 패러다임이 갖추어지기 시작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의 채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

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되었고

마침내 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을 채택하기에 이르렀

다

상술한 과정을 통해 세계 각 주요 도시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수

많은 대안적 개발 방식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 주요 개념이기도 한 

김영수 생태적 도시를 위한 신도시개발과 재개발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
집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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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에 다가올 세대가 그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

록 환경을 유지하면서 현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개발을 의미

한다 도시 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통상적 의미의 생태학적 통

합에 의해 생명 다양성이 갖추어진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기존 도

시문화가 지닌 효율성의 원리를 대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의 형평성 가치를 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과정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통합 균형 조화의 원리를 통해 성장 중심의 생태파괴에 대응할 수 있

는 전통문화의 보존은 그 구체적인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세계 각 도시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계 각 국가가 주

목하고 있는 생태도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태도시란 환경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생태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

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공생적 도시를 의미한다 생태도시

는 환경문제의 개선에 대한 시공간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는 하나

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 반영된 구현물로서 시장에서의 경영 논리

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도시에 대한 경영학적 경제학적 고려는 

장소마케팅과 장소성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분석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과 외부의 이해관계

자 집단 간 장기적인 전략경영의 관점에서 도시는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

의 중심 거점으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략경영의 관점에 자연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고선영 한국 생태관광의 현황과 과제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
집 권 쪽

김영수 앞의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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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전략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적 차원의 환경

경영이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부하를 축소하거

나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의사결정의 전체 과정을 고려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이 환경경영은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와 생태적 형평성의 가

치를 함께 추구한다

최근 탈근대시대로 전환되면서 한 도시 공간의 환경경영이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

고 있다 이 도시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산업들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과

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에 내재된 여러 가지 사

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

선하려는 목적을 지닌 종합적인 계획과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생태학

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도시재

생 가치는 결국 공동체적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는 지역사회에서

의 경제문제와 연동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

한 도시문화의 구체적인 재현 과정이 잘 드러나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

임에 틀림없다

산업화를 겪으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연환경을 가공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도시 내 생태적 삶의 기본적이 양식

들을 훼손시켜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앞서 말한 도시재생을 

생태학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제 인간

과 환경의 대립적 구분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 주

체로서의 내적 자아와 객체로서의 타자 간 대립적 관계성을 넘어선 공생

적 관계에 대한 윤리의식은 생태학적 지식에서 그 원류적 가치를 지향하

고 있다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에서 형성된 관계망

남상민 생태환경보호 지향의 기업경영을 위한 통합 컨셉 전략적 그리고 시장 지
향적 및 마케팅 지향적 접근 경상논총 호 쪽

정재영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신학과 실
천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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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현 공간은 결국 그들을 아우르는 재구조화된 또 다른 생태환경을 이

루게 된다 다양한 이질적 집단들이 삶을 함께 영위하는 도시공간에서는 

도시 전체의 사람들을 위한 집합적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

요하기보다 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에 대한 포용의 철학이 요구된다 이 

소통의 철학은 현대 융합사회의 개별적 존재가 독자성을 보장받음과 동

시에 전체 구성원들의 통일성이 구조화되는 윤리적 당위성을 보장해주어

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윤리적 당위성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는 구

성원들의 삶을 포용하는 환경친화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제 현대사회의 도시문화는 산업사회를 주도한 합리성에 근거한 개발

과정을 넘어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 윤리를 

실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

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문화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대안적 융합적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

한 논의를 탐색적 수준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2. 생태환경적 논의에 근거를 둔 도시문화의 비판적 고찰

1) 이원론적 세계관의 변화와 탈근대적 도시문화의 확산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사회 질서 속에서는 시장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공존해왔다 한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공간에서는 경쟁과 상호호혜

의 생존원리가 함께 존재해왔고 지속적인 분화와 균형 재구조화의 질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자유와 책임의 질서가 인간에

게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신 자유주의의 세계경제 질서가 

수많은 인간 삶의 가치에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시장경제 질서는 산업화 시대를 거쳐 보편적인 인간 삶의 터전으로 자

정륜 도가의 자연관과 환경윤리 범한철학 집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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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은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성은 도시공간 속에서 생활하

는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고유의 집합적 속성들이 표현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간에서 구축된 문화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성적 감성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착된 원초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정

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간스 는 도시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구성원들은 이질적 동질적 속성을 공유한 상태로 불

안정화된 유동적인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시 내 공

간개발 과정은 그 도시 내 하위문화의 고유성을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진행된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자연이라는 존재

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객체화된 대상물이

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시각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되는 관점 

역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가치를 논의할 때 전통적으

로 등장하는 개념이 개발과 보존의 원리이며 이 개념들은 각각 대립적인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생태환경의 가치는 그 

보존 과정 역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에

서 바라보는 자연의 가치와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환경의 가치는 그 효용성을 논의함에 있어 인간 중심적 관점

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둘러

싼 현상을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 관점에 근거한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융합적 사고는 산업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기존

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사회적 실천 행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적 행동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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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덕목의 하나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수용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탈근대적 도시문화는 융합적 가치를 품고 다양한 이론

적 논의를 기반으로 그 방향성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과학기술 중심의 삶

에서 벗어난 자급자족적 생활양식과 최소한의 소비욕구 충족을 강조한 심

층생태주의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가 아닌 생태적 합리성과 자율적 공

동체를 보장하여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구현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회

생태주의 인간사회의 돌봄의 윤리를 부각시켜 이를 환경문제와 연계시

킨 생태여성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라 할 수 있다

탈근대적 도시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융합문화는 반드

시 사회에 기능적 역할을 이행하면서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융합문화의 

성립과정에서 사회구성원 간 지역 간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역시 야기되

고 있다 환경가치에 근거한 도시문화가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아름다움

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성 추구의 장 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

는 자연체험의 미학적 원시성이 불편함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부정적 감

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같은 도시문화 체험의 양면성 때문에 도

시문화의 가치를 고유성과 편리성에 대한 관점에서 그 양가적 의미를 동

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 과정이 환경론자들이 거부

하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술의 이중성에 대한 역설

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 문제로 인해 탈근대적 도시문화를 

둘러싼 인간과 자연의 공생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회 하위부문들의 공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격적인 가치의 융합시대에 주목해야 할 

문화적 지향성의 변화 중 하나는 합리성을 주요 가치로 지향하는 시장질

서에 대한 성찰이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생태적 지식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삶의 가치로 이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탈근대적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인간을 문

김용환 생태환경 정의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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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존재임과 동시에 생태학적 존재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론가들 사이

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공간 내의 문화는 

인간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그들의 미시적 행위에만 효용적 가치를 부여하

여 구현되는 안정된 사회질서라고만 볼 수 없다 이 문화는 거시적인 인

류 역사에 대한 고찰과 지식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그

리고 그 지식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에 포함된 존재임

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존재론적 의미는 다시 인간

의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강제하고 그 책임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

회구성원들의 시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이자 본원적인 

가치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와 공유의 문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발

현된 융합문화일 것이다 이 융합문화로 인해 사람들은 연결망에 의한 다

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공유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러한 재화와 서

비스의 생산 및 소비 체계에 있어서도 효용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함께 추

구하는 탈근대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생산 및 소비의 경제체계가 등장하

고 있다 개체 간 실질적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인간과 인간 뿐 아니라 인

간과 사물이 연계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까지 경쟁과 호혜적 관

계를 아우르는 복잡한 형태의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초연결사회를 맞이하여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 은 주목

할 만하다 이 이론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 비인간 사이에서 이루어

김성진 환경 미학과 썩음의 미학 자연미 체험의 양면성은 극복될 수 있는가
환경철학 집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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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그들 간 네트워크를 가정함과 동시에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에

게도 그 행위의 본질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비인간 간 네

트워크의 결합 재결합 해체를 통한 사회의 본질적 관계망 형성을 간명

하게 설명해준다

이처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최근 많은 도시공동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 등의 모습을 통해 도시공동체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방

식의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집합적 시도를 시도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복잡해진 초연결사회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도시 내외

부의 가치의 연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네트워

크 구조는 협력적 가치에 근거한 공유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각 도시들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들 간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도시 내 공동체 문화의 사회문화적 연

결망 구축을 고려함으로써 사회 개체 간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

다

전술한 네트워크 구조는 지역 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함과 도시에 활동 

공간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삶의 공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관련하

여 일찍이 로간과 몰로치 는 상품으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연구했는데 현대사회의 도시 공간을 상품화시키는 과정

에서 특정 장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각각의 고유한 발전 경로를 통

해 확대 또는 축소되고 있음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 과정과 함

이재민 마을만들기의 전개를 통한 아파트 마을공동체의 성장 단계 연구 군 
드림아파트와 육아아파트의 사례 지역과 문화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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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구성원들의 가치의 향유 과

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연구했다

한편 도시 내외를 넘나드는 이 복잡한 교환관계의 네트워크 체계는 다

양한 서비스 산업군에서 실현되고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양한 서비

스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네트워크 원리에 의해 구축된 문화관광콘텐츠는 정

보공유플랫폼을 통해 문화자원의 시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

력적 소비 체계를 중심으로 개발 공급

공유 소비의 과정 내에 놓이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

되고 있는 이 공유경제시스템은 재화 및 서비스 형태로 스스로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들 간 호혜적 관계에 의해 서로 

협력적 소비의 형태로 연결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공유경제시스템은 기술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더욱 확산

되고 있는데 기존의 인간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물과의 연결망 체계를 포함하여 관계맺음의 결합구조로 실현되

었다 이제 이들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생태학적 지식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유경제네트워크는 개별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닌 공

존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실천하고 인간 주변의 다양한 환경

팻치 힐리 협력적 계획 분절된 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 권원용 서순탁 역 서
울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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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는 연결의 원리에 기초를 둔 삶의 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 공유경제에 관한 개념 규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루어져왔다 이 새로운 경제체계에서는 설혹 그 교환관계에서 화폐가 매

개되더라도 사회적 공공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효용성 

중심의 시장경제와는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공유경제체계

에서는 주로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

시 내 다양한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도시 밖 외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

연스럽게 홍보되어 소비되기도 한다 정보융합혁명 속성 중 하나인 네

트워크에 의한 접속과 공공성에 근거한 가치 교환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편익에 대한 협력적 교환관계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도시 내 공유경제체

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외지인들의 신뢰관계가 기

반이 되어야 한다

이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은 도시의 구조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어 총

체적 도시환경의 외형적 내재적 변화를 가져왔다 일찍이 푸트남

이 논의한 사회적 자본 의 역할과 신뢰에 근

간을 둔 공동체 문화의 위상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도시문화구조

의 미래상을 암시해줄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신뢰를 기

반으로 도시 내에서 조성될 사회적 자본은 기업환경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제 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해 온 정보기술은 소비자와 기업

공공영역인 국가 간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고 문화자원의 거래 비용을 감

소시키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들 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

구조에 대한 효과적인 기업 대응이 이루어짐으로써 협력적으로 소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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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에 대한 효과적인 기업 전략경영 운

영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까지 동시에 추구하며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 공동체 내 협력적 소비의 근간은 공존의 가치 공

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융합적 네트워크 구조의 가치 확산은 도시의 문

화자원에 대한 공유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특정 도시의 문화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외부방문객들의 관심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가치의 확산과정 중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도시에 내재된 역사문화자원은 그 도시를 관광공간으로 활성

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

금도 각 도시는 지역 내 문화시설과 예술 공간을 문화자원화하기 위해서 

그 활용방법과 협력적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일단 특정 

도시 내 안착된 생태학적 문화자원들은 그 신기성 경험의 확보

를 통해 외지인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

다 또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도 도시 내 문화자원을 둘러싼 교통시설

편의시설 서비스 체계 등의 다양한 공간 개발 수단들의 개발을 독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도시 내 시장 가치를 증가시키는 중요 기능 역시 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 내 지역문화산업의 주요 수단이 되는 각 지역의 문화적 산

물들은 그 지역의 텍스트화된 역사적 사실 자연환경 생활양식 등의 모

습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도시 내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도시외부 문화와 도시 내 지역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해줄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송호정 이석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서촌의 지역 활성화 방안 지역과 문
화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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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화된 방법론의 하나로 공유경제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의 공유경제 체계는 산업사회를 주도한 단일품종의 대량생산 

체계와 소유를 통한 소비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여 맞바꾸기 증여 

등의 원리를 통한 이 새로운 탈근대적 소비경제 원리는 즉시성을 중시하

면서 빠른 일상적 삶의 속도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실천 문화

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유문화는 결국 재화를 소유하여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

하고 생태계 전반에서 상생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사회구성원들은 도시 

간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삶의 가치가 지구적 수준의 계획

된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 공동선의 공유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3. 생태도시의 공생 가치와 융합적 도시문화

1) 생태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공동체로서의 기능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도시의 구조는 단순히 자연지향적인 

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 자연과 연관된 환경을 고려한 여러 

지형들과 주요 시설을 구조화시켜 접근성까지 확장시킨 이동체계의 범주

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도시문화는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

면서도 동시에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회 발전과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결국 생태도시는 도시계획과 경제발전을 사회정의 공공

성 등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따라 그 구현의 성

패가 결정된다

권선형 독일 생태공동체와 유토피아 독어교육 집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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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생태도시의 사회구성원들은 도시 내 공간

을 유기적 복합체로 인식하게 된다 도시 자체의 구조에 생태학적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전성 등을 포함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

가 투입되며 각 조직 구조는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도시환경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

적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환경친화적 가치에 입각하여 폐기물처리 에너

지 이용효율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함은 물론 생태계 원리에 기초한 하천관리 등의 생태자원 선순환 시

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결국 생태도시는 과학기술에 기

반을 둔 적절한 지역환경 개선을 일정 부분 그 개념 속에 포함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최근 세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도시공동체의 집합적 노력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생태도시 구현 가능성

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의 지속가능성에 근간을 두고 나타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자연환경

의 생명 유지체계의 지속성을 의미하며 생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과 환경용량의 제한을 중요시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인

간의 역사문화적 산물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사회 가치 중 정

의 평등 형평성의 문제 등과 연계되어 실천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자연환경과 사회를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고용기회

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성장의 지속성을 추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생태도시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에 입각한 공간 조

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도시 내에서 다양한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을 

최지용 자원순환형 생태도시의 건설 국토 권 쪽
변병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 국토지리학회지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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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축하기도 하며 사회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도시 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고려한 개발 사업

을 진행하기도 한다 친환경적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간 

연계성 공원 녹지 등의 확보 도심 내 대기 토양 수질 오염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건축 

등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태도시의 융합적 구성은 지역공동

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공동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

를 통해 지역가치의 확장을 유도해야 한다 어메니티는 생태

적 관점의 전반적인 환경 생물종의 다양성 지역문화 고유의 문화적 특

성 건축물 토지 및 경작지 공동체 고유의 문화 전통 등을 포함한

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자연 문화의 지속가능

한 개발 및 지역공동체의 신뢰관계와 가치의 보전 원리를 연계하는 문화 

구성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사회적 자본을 도시 내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안정적인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과거 산업화 과정을 통

해 공동체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경쟁을 통한 개인화된 가치에 의한 시장

경제 질서가 주류 문화로 자리잡아왔다 인간관계 역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폐쇄적으로 단절되고 있으며 관료화된 조직 질서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회질서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산업화 논리에 의해서 왜곡된 

환경공동체로서의 생태도시의 주요 기능들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들이 각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들은 마을기업 등을 

통해 여러 경로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정재영 앞의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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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공동체의 활동은 정책의 수혜자가 도시 

주민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적 사회운동으

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소유한 조직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수요가 발생하거나 수익을 지역 단

위 조직에 재투자하여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도모하는 거

래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생태도시에서의 환경친화적 공

동체 구축 과정에서 각 도시민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성

과 수익성 모두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태도시 공동체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많은 사회구성원

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산업화 과정을 급속하게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도

시 공동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공공의 

가치를 통한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타진하고 도시 내 

다양한 생태적 가치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내

외부에서의 활발한 이해관계망의 교류가 요구된다

이제 도시공동체는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결

절 지점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망을 위한 주요 공간이 되었다 거버넌스는 

국가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겨 나타나게 된 국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협치 체계를 총칭한다 현 시대에는 통치체

계의 변용 을 가져온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현상으로 인해 정책환경

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그리고 그 정책환경 변화에 직면한 도시 간 관계

망은 일상적 삶의 필요에 의해 문화적으로 축적된 새로운 공간을 재창조

할 수도 있다 물론 도시공동체의 문화는 주로 도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자발성은 개인적 주체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재영 앞의 논문 쪽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
찰 공간과 사회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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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선택에 의해서 구현된다 그리고 지역 주체의 자발성은 외부집

단과의 다양한 대응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공동체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도시공동체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 구축을 통한 도시 재개발 

및 정비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족성 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

체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공동체의 공

생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관계성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고유성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

의 구조화 과정은 물리적 측면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 측면의 교

육과 문화체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 경제적 측면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함

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회변화라

고 할 수 있다

2) 융합적 도시문화의 기능과 가치

앞서 살펴본 생태도시의 융합적 공생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관

련 산업의 전형 중 하나는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체험형 문화관광 산업이

라 할 수 있다 도시 내 체험관광은 유무형 문화를 서비스 상품으로 특성

화시켜 이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은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생태관광과 같은 대안관광 

유형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공동체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지역주민 공동의 생활방식을 통해서 그들 간 공유가치에 입각한 

의사소통이 이루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비용에 대한 개인의 부담

을 낮춰주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구성원들 간 협력적 

최조순 강병준 강현철 한국 공동체 정책의 비판적 논의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
로 한국자치행정학보 권 호 쪽
여관현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성북구 장수마
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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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형태로 일체감을 조성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의 지역화폐 운동 공유경제 플랫폼 구성 등의 새로운 

공동경제시스템의 구성은 환경적 책임성을 내재화 한 통합적 인간관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융합적 도시문화의 구조이자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금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문화산업 활성화 과정에

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마케팅을 시도하기 위해서 국토와 환경

의 보전을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전통과 민속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문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등은 결국 생태적 가치에 

기반을 둔 환경 보전을 통해서 가능해지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태자원에 기반을 둔 경관관광 먹거리 

관광 등은 지역문화에 근거한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

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생태도시에서 추구하는 융합적 도시문화의 산업화 과정은 환경

경영의 원리가 도시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전략경영 

원리를 통해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도시개발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사회갈등의 

증폭과 같은 새로운 위험사회로 진입할 수도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

문에 생태환경과 같은 공공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집단 간 신뢰와 관용

적 가치 수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도시 내 집단 간 우호적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규범적 환경경영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도 도시문화 전반에 그 복합적 경영원리

를 감시 관찰 통제 조정 혁신하는 생태적 집단과 조직이 확산되어야 

한다

김성후 새로운 테마 관광시설로서 펜션업 개발과 프로젝트 전라남도를 중심
으로 산업경제연구 권 호 쪽
남상민 앞의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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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도시문화의 철학은 산업사회를 주도한 경제적 

합리성의 가치를 정치사회학적으로 고려하여 생태적 사회형성의 가치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학

적 지식에 근거한 철학의 분배적 가치의 보장은 인간의 삶의 기회에 대한 

다양한 보장 논리와 관련되며 계급 계층의 탈분절화된 사회적 연대의 실

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편 사회구성원들 간 호혜적 공생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

는 국가 존재의 필요성은 현재 다양한 정책 발현으로 방증되고 있다 산

업화 시대를 주도한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서 나타난 정책실현과정은 지

역 생태계 속에서의 삶의 양식이 해체되고 권력에 의한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의 자본축적 과정을 그 특징으로 진행되어왔다 이 같은 국가 중심

의 사회질서가 추구한 축적 잉여의 극대화는 결국 자연에 대한 인간 착취

를 정당화시켜주었다 그런데 최근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실

현되고 있는 도시문화의 자원 공유 및 분배의 가치는 집단에 의해 주도된 

삶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인간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는 정책 실현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축적 중심의 경제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새로운 대안적 정책 실행과정을 통해 실천되고 있는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권력 층위의 이양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및 자원 복원 문

화는 생명중심적 삶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복원은 어

떤 대상을 원래의 상태 위치로 복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물리적 화학

적 변화의 원형 연구를 위해 원래의 모습을 찾아서 복구하는 과정을 포함

한다 복원의 가능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생명중심적인 가치에 근

권정임 현대 생태사회론과 생태철학 시대와 철학 권 호
쪽

조명래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권 호
쪽

조석용 생태복원의 환경윤리적 분석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윤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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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상충된 의견 대립에서의 우선성의 원

칙 적용을 통해 생명중심적 환경윤리의 가치관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복원의 가치를 사이에 두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구조를 

보일 수 있다 복구된 자연은 인간의 생태적 가치를 구체적인 실천행동으

로 강화시켜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원된 자연은 결국 인간 스스로

에게만 만족감을 주는 인공적 모조품 모조 예술품 등의 모습으로 그 가

치가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 결국 도시 내 다양한 문화적 산물의 복원 

문제는 복원의 결과물에 대한 인식과 복원 과정에 대한 가치 부여의 문제

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예로 도시 내 오래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의 경우

대부분의 그러한 복원 과정에서 공공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구성

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내 지역공동체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 

부분 중 하나는 도시 내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

고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과정이다 도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문화 자산들을 개발하고 보전하는 과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 농간 문화적 교류와 함께 해

당 지역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관광산업이 자연스럽

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공동체 기반 비즈니스는 최근 도시 내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적 관광자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업적 관광자원은 전통적인 환경적 자원 농업자원 산업자원 첨단시설 

등이 관광대상이 되어 관광객들의 견학 시찰 체험 등의 관광형태로 이

어지는 제반 사업시설을 총칭해서 말한다 도시 내 생태자원의 보전은 

구 권 쪽

김종은 이상춘 관광지리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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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반사업 시설의 확장을 통한 체험 가치를 사람들에게 배가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수영 캠핑 마리나 등산 등

의 여가활동 역시 잘 보전된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없는 위락형 여가 관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지형지물

을 바탕으로 하는 여가활동은 육상 수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융합화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 공간 내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여러 문화 관

광산업은 인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영역이 집약된 산업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

안적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등

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문화체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가상

현실 증강현실 과 같은 가상

콘텐츠 체험을 통해 임의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체험에 대한 

시장 영역의 유치 경쟁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발달된 과

학기술을 통한 가상체험콘텐츠의 개발과는 별개로 도시 내 진정성을 추

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향유를 도와주는 역사문화자원들이 

존재한다 이 자원들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개발은 도시문화의 순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관광이

란 과거와 현재의 현존하는 모든 문화적 상물과 경관 등을 감상하는 관광 

유형으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지역 방문자를 친환경지식에 의해 교육할 수 

있고 관광목적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자연환경보존에 긍정적인 기능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생태문화자원의 개발 과정은 생물 다양성

과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생물자원과의 상호

고선영 앞의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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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파악을 통해 유무형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

한 생태관광은 도시문화의 생태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강조한

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는 한 도시의 문화콘텐츠의 향유 

수단을 다양화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문화체험 욕구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지역 문화산

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완화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과 신뢰체계에 대한 도시문화

의 기능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도시문화의 기능이 거점 체계에서의 경쟁 

원리를 넘어 상호호혜적 원리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능으로까지 확산

되고 있다 그러한 도시문화 기능의 기저 에는 생태학적 지식이 자

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식정보의 생태론적 가치는 도시 내 개별 

주체들의 정보교류와 상호의존성을 높이면서 도시공간의 물리적 체계를 

변화시키며 관련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생태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공동체의 문화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과학기술학 및 인문학의 가치가 융합될 수 있다 특히 그 매개

체가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시공간 영역의 문화콘텐츠가 연계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각 도시의 시간자원에 근거를 둔 역

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자원은 이야기 를 바탕으로 최첨단 미디

어 기술을 통해 더욱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특정 도시를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역사박물관에 내재해 

있는 문화콘텐츠나 한정된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패러글라이딩 패

러세일링 등의 여가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가상공간

에서도 체험 가능하게 확대되고 있다

홍선기 도서해양의 생태 문화자원의 활용과 지역 활성화 농촌계획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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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특정 도시의 문화콘텐츠가 체험프로그램 과정까지 이어지기 위

해서는 시공간 내 생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노

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시의 자연미에 기초한 미학적 관점이 

정책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생태학적 창조물에 보전 정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예로 도시 내 존재하는 문화재 체험은 생태

환경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문화재는 역

사학 문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

적 하위 범주이며 그 존재가치만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문화

재는 진귀한 수집품 동물군 식물군 고고학적 관심물체 역사와 관련한 

재산 중요 문건 고고학적 발굴과 발견의 산물 유적지 골동품 역사 예

술 과학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 고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이 같은 문화콘텐츠 자원들에 대한 체험은 생태도시환경의 보전

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특정 도시문화가 세계유산 등으로 

등록 공표되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국가는 그것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도시 내 다양한 문화 관광산업을 확장시켜 실제 도시 내 수익 및 고용 창

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기여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도시문화의 보전과 관리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함께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기능을 융합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도시의 자연적 생태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융합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 구조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김종은 이상춘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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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체계의 흐름은 지금까지 삶의 행위주체를 둘러싼 인간과 자연의 이

원론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총체

론적 시각은 생태학적 가치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강화시켜 인간 삶의 터

전 중 하나인 도시공간의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다 최근 

나타난 융합시대로의 도래로 인해 도시문화에 내재한 인간과 자연의 공

존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의 근저에 위치한 생태학적 지식은 공생적 삶의 가

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시문화를 둘러싼 물리적 

공간 및 행위 교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결국 인간 자연 사회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제 어떤 위계적 가

치에 입각한 논증이나 배타적 관계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고착화

된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인간 자연 사회를 둘러싼 각각의 제

한된 범주화를 넘어 이들을 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다차원적 사고가 필

요한 것이다 더불어 도시문화를 이루는 생태적 실천행동은 지속가능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이외에 어떤 실용적 유효성

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융합적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융합 시대에는 도시문화가 인

간과 자연 존재의 가치를 함께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

이 곧 도시문화의 중요한 대안적인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

회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이의 윤리를 실천하고 시민으로서

의 보편적 윤리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

할 수 있는 세계관 함양이 필요하다 공공성이라는 보편적 윤리에 의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적 합의 역시 요구된다

이질적 사회구성원들의 개별적 집합적 인식 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강용기 자연과 문화의 중첩 헨리 쏘로우의 자연관과 그 생태비평적 조망
영어영문학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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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도시문화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유 통합의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현재의 보편적 문화유

형으로 적층되어 왔다 또한 생태학적 가치에 근거를 둔 도시문화는 역사

적으로 누적된 문화콘텐츠들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대적 가치를 

지닌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도 하다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문화 

활성화 과정은 결국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전략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제 특정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적인 감성문화

를 문화산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탈근대 사회의 해체적 다양성과 동

시에 통합적 정체성을 함께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추후 도시문화의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역시 이 같이 복합적 성격을 지닌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생태학적 가치가 내재

된 도시문화의 기능적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문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한

다 산업사회를 주도한 문화적 거대담론이 붕괴되고 분산화 소규모화되

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문화집단 간 갈등관계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와 객체 사이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특정 시공간 

세계의 문화적 산물을 체험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상징적 해석 및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도시문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생태철

학의 근본적인 가치는 관계의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외지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개발과 보존 물질과 정신 사용과 재생 등의 

단절된 문화적 영역의 의사소통방식은 결국 생명윤리의 도덕적 사유로 

그 논의의 근원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공생적 가치가 중심이 된 

생태학적 지식은 미래의 도시문화에 포함되어야 할 실존적 의미를 체계

오만석 세기 한국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
화정책 김복수 외 서울 보고사 쪽
이상호 맹자의 인간관계론에 드러난 생태적 함의 동양철학연구 집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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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여해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인간 자연과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지

속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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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도시의 문화콘텐츠들은 그 도시가 겪어온 오랜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생산과 소비 과정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수많은 세계관들에 의해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

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해왔다 최근 들어 기존 산업화시기를 지배해 

온 진보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도시문화의 활용방안을 넘어서는 융합적 논

의가 진행 중이다 성장과 개발 중심의 생산능력과 함께 생태학적 지식을 

통한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탈근

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생태사회에서의 문화콘텐츠는 환경윤리적 측

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한 도시의 핵심적인 브랜드 가치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생

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는 도시 공간 및 서비스 체계의 상품화

를 촉진시키는 기능과 함께 현지인들의 일상적 삶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

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능 과정에서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것

이다

주제어  생태학적 지식, 도시, 문화콘텐츠, 환경윤리, 융합



Abstract 

The Social Functions of the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Min, Woong-Ki

In modern society, cultural contents have been exposed to the different 

process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y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that 

cities have had for a long time. Many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have brought about different opinions on the social functions 

of city culture. Recently, new convergent discussion on schemes for dealing with 

city culture is in progress beyond the previous scheme using the ideology based 

on the concept of progress that dominated the industrial age. Especially there is a 

rising interest on the functions of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not 

the production capacity of cities focusing growth and development. Cultural 

contents of an eco-city that feature in post-modern society serve important social 

functions in a specific space in terms of environmental ethics. Furthermor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ultural contents is perceived as the core brand value of a 

city. The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is expected to turn into the 

medium for enabling convergently social functions that local residents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ir daily life as well as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marketing the urban space and service system.

Keyword  Ecological knowledge, City, Cultural content, Environmental 
Ethics,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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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대학은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인재상을 수립하고 인재가 갖추어야할 

핵심역량 함양으로서의 교육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양교과과정

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양기초

교육원은 대학의 교양교육의 학문적 목적과 교양교과과정의 편성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역량 함양 및 강화에 따른 교과 편성은 제시하고 있

지 않다 대학은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교양교과과정

순천향대학교 강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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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 이론적 배경도 뚜렷한 모형도 없이 교양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

는 실정이다 교육역량강화 사업 또는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 등 교육부 

사업 지원을 위해 대학들이 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핵심역량 함양이라

는 목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나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과

정의 연계성을 위한 고민 즉 개편과정이나 개편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 

없이 개편 결과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글쓰기 수업 역시 핵심역량 함

양을 위한 교과목 중 하나로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나 실제 대학 

내 교육과정과의 연계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과목 자체의 체계

적인 교육과정 설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  교양교육의 의미와 글쓰기 교과의 목표

교양교육에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기반을 둔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

한 것은 교양교육의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도구적 실용성에 가치를 둔 논

의이다 교양교육의 한 과목으로서의 글쓰기 역시 이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다 대학의 글쓰기 수업이 도구적 가치에 치중되어 교과가 운영된다면 

글쓰기 자체가 갖는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관점을 분명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은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목적이 아

니라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기 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손종현 즉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

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인 것이다 정철민

교양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에 의하면 교양교육의 목적은 이해와 판단

위대한 대화 훈련된 지성 지혜 자유정신 등을 이끄는 것이다 즉 인간 

교육 주체적 삶으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체적 삶이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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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여 행동에 옮기며 감정에 치우치거나 외부적 힘

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이다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주

체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 즉 앎을 형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스

스로 가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주의 교육이념에 

기반을 둔 현재의 역량 개념화는 고급인력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의 

충실한 추종을 통해 학생을 비주체적 삶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손종현

둘째 교양교육은 질문과 탐구를 통한 넓은 안목과 통찰력 있는 인재

를 양성하는 보편교육이다 손종현 은 자각 형태의 앎의 형

성 인간의 열정 삶의 태도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것이며 그 

특별한 지도 과정이 바로 교양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여하려

는 교양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이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지식의 전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

은 어떠해야 하며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자질과 능력은 어떠한 형태의 교양교육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양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 지식

인으로서 그 지식을 주체적인 삶을 가꾸고 형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현대 시장 경제 중심의 대학에서 역량

강화란 도구적 실용성에 가치를 둔 교양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양교

육의 근본적 목적을 접목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인 양성을 의

미한다 현재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은 취업을 위한 전문 지식 및 

실용 지식을 강조하며 도구적 가치에 치중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

으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은 이 두 가지 가치를 갈등적 관계

로 보거나 선택적 접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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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에 따르면 교육은 공적 토론과 대화로써 도

구적이고 사회적인 역할하고 사람들의 지평을 확대하여 도구적이고 과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취약하고 주변화 된 사람들이 힘을 갖출 수 있

도록 도움으로써 변혁적이고 분배적인 역할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교육은 도구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잠재가능성을 

확대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정윤경 의 잠재가

능성 접근으로 보면 교육의 수단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과 자유교육 간의 구분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의 논

의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인간다운 삶 속에서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역량 중심의 외재적 가치 지향성과 교

양교육의 내재적 가치 지향성을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모형

역량 중심의 외재적 지식과 주체적 삶을 위한 내재적 지식의 접합점

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모둠별 글쓰기 수업 모형 액션플랜

을 제안한다 액션플랜은 각 개인이 지닌 전문지식과 문제를 찾고 

찾은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용 지식 모둠원과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및 의견 관철 및 모둠원 통솔을 위한 리더십을 함

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액션플랜은 명으로 구성된 모둠조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수업으로 지역사회 및 

교내 현안 문제에 대한 수행 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자기주도적 학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액션플랜 기획안 작성 을 통해 모둠 중심의 문제해결학습 과

정을 운영한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융합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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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굴하고 다방면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문제 해결 전략을 도출하여 

문제 해결 전략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공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액션 플랜 전략 

다음은 토목공학과와 건설환경공학과 학생들이 액션플랜을 제작한 사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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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글쓰기 교육이 교양교육의 영역에서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액션플랜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수업의 방

법은 도구적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수업이지만 모둠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탐구 및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앎으로서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의 잠재적 접근으로서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성찰적 글쓰기 를 성취할 수 있는 접근법인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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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실용성의 가치에 점철되어 있는 교양교육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교양교육 본연의 인간 중심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

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시대 흐름에 맞

는 교양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액션플랜

을 제안하였다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

하여 주체적 앎으로서의 글쓰기 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다

액션플랜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모둠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문제

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실험을 거쳐 기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교양, 교육, 글쓰기, 핵심역량 강화, 액션플랜(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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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riting Education for  Core 
Competencies 

: Focused on Liberal education

Cha, Sun-Jeong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liberal arts 

education which is emphasized on the value of instrumental practicality and to 

find a way of writing education as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human - centered 

educa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writing subject in the liberal art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iberal arts curriculum suitable for the current era, and 

proposed an action plan as an alternative. It is a method to cultivate expert 

knowledge and utilize expert knowledge to cultivate and strengthen writing 

competence as subjective knowledge.

The Action Plan utilizes expertise to navigate problems, collect 

information, find clues to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e with the rest of the 

team to solve problems and then draw simulated experiments to draw out the 

expected effects.

Keyword  Liberal education, Education, Writing, Core Competencies ,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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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증가와 사회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적

인 생활 성취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

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조공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개발되는 각종 보조기기들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

다 원활하게 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의 신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환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제 저자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장애와 보조기기: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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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며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

을 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용복 외

이처럼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

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에 매우 긍

정적이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

며 그것이 내 삶에 구현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기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환경 욕구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일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

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년은 장애인보조기기 제도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해

였다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운동에 의해 드

디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건강보험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확대가 된 해이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품목 확

대를 위해 년부터 추진연대를 결성 및 이끌어 온 장애인단체의 노력

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를 둘러싼 장애인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단적인 예로

년에 전동휠체어의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을 각각 만원과 년

으로 전동스쿠터는 각각 만원과 년으로 수동휠체어는 각각 만

원과 년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년째 동결이다 지난 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건강보험료 장애인의 사회참여율 경제상황 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조기기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

은 변동이 없다 이와 같은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점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본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로 가장 높

아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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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보조기기 사용 시 불만족 이유로 내구성이 약해서가 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비싸서 크기 무게 디자인이 별로라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기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

충과 보조기기의 내구성  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와 정책현실 간에는 괴

리가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욕구와 정책현실 간의 괴리

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

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보험급여 현

실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건강보험제도 주요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

1) 주요내용

개념 및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의하면 장애인보조기구 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

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건강보험법 제 조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

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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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은 건강보험시행

규칙 제 조 항에 관련된 별표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보조

기기로서 의지 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의지ㆍ보조

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

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

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보조기기 중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

에 대한 평가 이하 급여평가 라 함 를 거쳐야 한다

셋째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

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

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넷째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

를 한다

다섯째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ㆍ신체변형 등

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여섯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조기기의 기준액 고시금

액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

는 금액 실구입금액 중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

는 금액을 그 밖의 보조기기는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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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여덟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지체 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 장

애인만 자세보조용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만 보험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홉째 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년 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

급한다

열째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

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

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에 대해

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건강보험급여 품목인 장애인보조기기 유형은 총 개로 팔의지 다리

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로 의지 보조기에 

해당하는 유형과 교정용 신발류 그 밖의 보조기기 및 소모품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팔의지는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다리의지는 일반형과 실리

콘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팔의지는 유형에 따라 기준액이 

만원부터 만원까지 내구연한은 년부터 년까지 다양하며 다리

의지의 경우도 유형에 따라 기준액이 만원부터 만원까지 내구연

한은 년부터 년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시행규칙 제 호

별표 

장애인전동보조기기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결정가격을 고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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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데 전동휠체어는 개 제품 전동스쿠터는 개 제품이 고시되

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의 경우 최소 만원에서 최대 만원의 가

격대가 존재하며 평균 가격은 약 만원으로 나타났고 전동스쿠터의 

경우 최소 만원에서 최대 만원의 가격대가 존재하며 평균 가격은 

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급여기준액이 불과 만

원 전동스쿠터는 불과 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전동보

조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비용을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하

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 평균가격 만원은 전동휠체

어 보험급여 기준 만원의 지원금액인 만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장애인은 평균적으로 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급여비용 청구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 구입가의 전액을 장애인이 부담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고시가

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를 청구하거나 또는 구입가의 

를 본인이 부담한 후 나머지 를 보조기기 제작 판매 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기기 사후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조기기 지급 후 장애인의 적정사용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규

정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수급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청구내역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당청구 업체의 경

우 차 취소예정통보 차 업소등록 취소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년부터 국립재활원을 통해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년 이후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충북 인천 경남 제주 전북 등 전국 개소에 보조기기센

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즉 년 월 현재 국립재활원 내 중앙

보조기기 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개의 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기기센터는 정보제공 개조 및 제작 구매 전 체험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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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부사업 보조기구 수리 등의 필수사업과 서비스 모델개발 장애유형

별 서비스 사례 발굴 보조기구 영역별 매뉴얼 개발 등의 특화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일 검색 따라서 일차적

으로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이와 같은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평균보험료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지급 현황

인당 평균건강보험료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연도별 1인당 평균건강보험료를 분석한 결

과, 2005년 대비 2013년 건강보험료가 직장은 가입자 기준으로 1.74배, 

지역은 세대 기준으로 1.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직
장

가입자
기준

52,956 57,092 62,430 69,169 70,250 73,399 82,802 89,028 92,565

지
역

세대
기준

46,871 49,688 55,054 61,982 61,902 67,168 72,139 75,209 77,783

[표 1]연도별 1인당 평균건강보험료                              (단위: 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현황

지난 년 동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년 억

원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약 억원 내외 정도의 장

애인보조기기 급여비가 지급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년 기준 지급

건수는 건 지급인원 수 명 지급금액 약 억원으로 

나타나 년도 기준 장애인 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약 만 천원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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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장애인
보조기기

건수 77,106 66,132 68,125 64,407 71,350

금액(A) 343 289 272 274 323

[표 2]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현황                       (단위 : 건, 억원)

장애유형별 품목별 급여현황

지난 년 동안 장애유형별 품목별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전동휠체

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다리의지 및 보청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년 동안 가지 장애인보조기기가 전체 급

여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 을 살펴보면 전동스쿠터가 전동

휠체어가 보청기가 휠체어가 다리의지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지 장애인보조기기가 차지하는 

평균적 비율이 전체 급여에서 약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년 동안 개별 보조기기 금액의 합 년 동안 전체 급여의 합

구분 분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
유형

합계

지체

뇌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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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건강보험급여액 대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현황

지난 년도부터 년도까지 건강보험급여액 대비 장애인보조

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갈수록 비율이 작아지

는 경향을 보여 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급

여 항목증가 및 수가 향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총급여액이 큰 단위로 증

가하는 반면 장애인보조기기는 억원 내외로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이다

변

다리의지

다리보조기

맞춤형
교정용신발

팔의지

척추보조기

팔보조기

지팡이

골반보조기

목발

자세보조

용구

시각

의안

저시력안경

돋보기

콘텍트렌즈

망원경

흰지팡이

청각 보청기

언어 인공후두

기타
전동보조기

기전지

[표 3]  장애유형별, 품목별 급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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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보험 총급여액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액
비율

[표 4] 연도별 건강보험급여액 대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현황 
(단위 : 억원,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별 내구연한 내 재지급 건수 및 금액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ㆍ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보

험급여를 할 수 있는 데 이처럼 내구연한 내 재지급 건수 및 금액을 분

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지급 건수가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가장 

급여량이 많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를 대상으로 재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전동휠체어는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 나타났고 전동스쿠터는 각각 건 건 건으

로 휠체어는 건 건 건으로 보청기는 건 건

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분석해 보

면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이 년이기 때문에 년

에 재지급을 받았다는 것은 년부터 년 사이에 전동휠체어를 

신청 및 지급받은 장애인 중에서 재지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표 에 의하면 전동휠체어의 경우 년과 년 각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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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건과 천건의 지급건수가 발생했는데 자료가 년부터 년

까지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년도 별로 최소 천건만 잡아도 

년부터 년까지 약 만 천건의 전동휠체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논리를 간소화시켜 간단히 말하면 년 

건의 재지급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얼마나 재지급 사례

가 인정받기 힘듦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서 실시된 실태

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을 년이 최적이라

고 주장했는데 그 사유가 잦은 고장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신체변형이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잦은 고장과 신체변형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인정

받지 못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장애인보조기기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 참여단체 개 단체

유형 지급
건수

지급금액
지급
건수

지급금액
지급
건수

지급금액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표 5]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별 내구연한 내 재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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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중 조사시점에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 회원단체를 통해 집합조사 조사 개인면접 

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총 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에 대한 평가 보조기기제도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 보조기기 급여 현황 및 욕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

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첫째 성별은 남성 명 여성 명 로 남성이 

약 배 이상 많이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대는 대 명

대 명 대 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연령 세 셋째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가 명 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장애등

급은 급이 명 급이 명 으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은 무직

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여섯째 월평균 소득은 만원 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
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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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원 이상 만

원 미만이 명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유형을 살펴보면 기초수급

자 명 차상위 계층 명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과 같다

변수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n=854) 남성 568(67.5) 여성 274(32.5)

연령(n=859)

(M≒45.3세)

20대 63(7.3) 30대 235(27.4)

40대 227(26.4) 50대 203(23.6)

60대 84(9.8) 70대 이상 47(5.5)

장애유형

(n=843)

지체 587(69.6) 뇌병변 217(25.7)

시각 18(2.1) 청각 8(0.9)

지적 6(0.7) 기타 7(0.8)

장애등급

(n=832)

1급 528(63.5) 2급 182(21.9)

3급 86(10.3) 4급 17(2.0)

5급 13(1.6) 6급 6(0.7)

직업

(n=819)

사회복지사 63(7.7) 사무원 58(7.1)

소장,센터장 43(5.3) 동료상담가 49(6.0)

운동선수 34(4.2) 학생 19(2.3)

기타 109(13.3) 무직 444(54.2)

월평균 

소득

(n=738)

50만원 미만 279(37.8)
50-100만원 

미만
227(30.8)

100-300만원 

미만
195(26.4)

300-500만원 

미만
24(3.3)

500만원 

이상
13(1.8)

빈곤층 기초수급자 278(69.2) 차상위 계층 1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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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 점 척도 를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 모두 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 즉 조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장애

인 보조기기 제도가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개별 문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성

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 

종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점으로 나타났고 접근

성의 경우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공평하고 차별 없이 장애인 보조

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차별성

는 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려

움 없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서비스 이용 할 때의 신청서류 신청방법 문의 등 물리적 

접근성 는 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적당한 가격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이용 할 때의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 접근성 는 점 서비스를 원

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와 보조기기 업체에 대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접근성 는 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근성의 경우 경제적 

접근성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용성의 경우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점 전혀 아니다 점 아니다 점 그저 그렇다 점 그렇다 점 매우 그
렇다

유형(n=402)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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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장애인의 생활 환경과 욕구 및 의견을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점 마지막 서비스 질의 경우 서비스를 원하

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정도의 질적으로 우수한 장

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점으로 나타나 수용성과 서비스 질 또한 충분성과 접근성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현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

기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현 제도가 장애인

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과 같다

영역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충분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

기 건강보험 서비스 종류가 충분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보조기기 종류 등)

2.40 1.03

접

근

성

비

차별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공평하고 차별 

없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7 1.03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서비스 이용 할 때의 신청서

류, 신청방법, 문의 등)

2.44 1.04

경제적 

접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적당한 가격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금 등)

2.14 1.08

정보 

접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

기 건강보험 서비스와 보조기기 업체에 대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36 1.00

수용성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 2.2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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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의 인권기반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하여 설계 및 실행

되고 있는지에 점 척도 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점으

로 나타나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당사자들이 정책 개발에 같

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점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는 정책개발

단계에서 학계 및 관련 장애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는 과

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점으로 낮게 나타

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건강보험제도 정책 개발단계에서 장애인

당사자 학계 관련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

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과 자립생활 보장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 또한 낮은 수치로서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인권에 기반하여 접근한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건

점 전혀 아니다 점 아니다 점 그저 그렇다 점 그렇다 점 매우 그
렇다

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 및 의견을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질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정도의 질적으로 우수한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9 .97

전 체 2.35 .83

[표 7]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 (n=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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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

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과 같다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 생활환경

을 반영하여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1 1.05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감

수성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2.63 1.02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당사자들이 

정책 개발에  같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2.43 1.0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는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9 1.09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보조기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

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84 1.09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 건강권 및 

자립생활 보장의 국가책임과 장애인 개인의 건강권 및 

자립생활 보장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0 1.0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건

강권과 자립생활 보장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

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85 1.07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의 보조기

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을 법으로 확고하게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1 1.04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는 정책개발단계에서 

학계 및 관련 장애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

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50 1.02

전 체 2.69 .83

[표 8]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n=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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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현황 및 욕구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유형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유형 개 선택 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체어 

명 수동휠체어 명 전동스쿠터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의 정보의 충분성

위에서 응답한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건강보험급여 기준 및 내

구연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히 받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명 예가 명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평상시 보조기기의 급여기준 및 내구

연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휠체어 323(37.8) 전동스쿠터 115(13.5)
수동휠체어 265(31.0) 의지(팔/다리) 24(2.8)
보조기

(척추,골반,다리)
21(2.5) 교정용신발 20(2.3)

목발 26(3.0) 저시력 보조안경 5(0.6)
의안 3(0.4) 흰지팡이 23(2.7)
보청기 9(1.1) 자세보조용구 5(0.6)
기타 15(1.8)

[표 9]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유형(n=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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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에 대

한 인식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을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알고 있다가 명 모른다가 명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중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대상으로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 인식유무

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즉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급

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을 직접 작성하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묻고 이를 

분석하였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급여기준액 만원 내구연한 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급여기준액은 명

내구연한은 명 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동스쿠터의 경우 급여기준액 만원 내구연한 년을 정확

히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급여기준액은 명

내구연한은 명 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충분히 받았음 208(26.1) 충분히 받지 못했음 588(73.9)

[표 10] 정보의 충분성(n=796)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알고 있다 360(42.8) 모른다 481(57.2)

[표 11]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 인식유무
(n=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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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수동휠체어의 경우 급여기준액 만원 내구연한 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급여기준액은 명

내구연한은 명 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표 에

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수치의 응답자들만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급여기준

액과 내구연한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사용기간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사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년 이상 년 미

만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년 이상 년 미만 명

년 이상 년 미만 명 으로 나타났다 또한 년 

이상인 경우도 명 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최대 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년 이

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상자들이 

내구연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

보조기

기 유형
변수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

휠체어

급여기준액
(209만원)

정확히 
알고 있음

84(62.2)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51(37.8)

내구연한
(6년)

정확히 
알고 있음

113(80.7)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27(29.3)

전동

스쿠터

급여기준액
(167만원)

정확히 
알고 있음

5(20.8)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19(79.2)

내구연한
(6년)

정확히 
알고 있음

21(75.0)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7(25.0)

수동

휠체어

급여기준액
(48만원)

정확히 
알고 있음

54(60.0)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36(40.0)

내구연한
(5년)

정확히 
알고 있음

85(88.5)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11(11.5)

[표 12] 보조기기별 급여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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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나타난 결과로도 일정부분 해석할 수 있다고 보

인다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얼마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했는

지를 분석한 결과 만원 미만이 명 만원 이상 

명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명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전체의 약 만

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는 전체의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기기 유형별 본인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체어의 

경우 만원 이상이 전동스쿠터는 만원 이상이 

수동휠체어는 만원 이상이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동휠체

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1년 미만 55(6.5) 1년 이상 3년 미만 196(23.3)

3년 이상 5년 미만 284(33.7) 5년 이상 7년 미만 155(18.4)
7년 이상 153(18.1)

[표 13]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사용기간(n=843)

구분 빈도(%) 구분 빈도(%)

50만원 미만 303(37.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31(16.4)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98(12.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1(7.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56(7.0) 250만원 이상 151(18.9)

[표 14]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n=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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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빈곤계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체어는 만원 이상 부담

한 경우가 전체의 전동스쿠터는 수동휠체어는 

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계층마저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동

휠체어를 구입할 때 상당히 많은 규모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유형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

휠체어

(n=309)

50만원 미만 102(3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16.2)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1(13.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9.7)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5(11.3) 250만원 이상 51(16.5)

전동

스쿠터

(n=104)

50만원 미만 55(52.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6(25.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2(11.5)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6.7)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4(3.8) 250만원 이상 -

수동

휠체어

(n=253)

50만원 미만 55(21.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7(14.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4(13.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7.5)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6(6.3) 250만원 이상 92(36.4)

[표 15] 보조기기유형별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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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석한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 정도가 높다

고 생각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매우 그렇다 명 그렇다

명 로 나타나 전체의 약 정도가 본인부담금 정도

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내구연한의 적절성 및 적절한 내구연한

유형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

휠체어

(n=173)

50만원 미만 64(37.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9(16.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6(1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6.4)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3(13.3) 250만원 이상 20(11.6)

전동

스쿠터

(n=69)

50만원 미만 39(56.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7(24.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7(10.1)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3)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4.3) 250만원 이상 -

수동

휠체어

(n=83)

50만원 미만 29(34.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4(16.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1(13.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6.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4(4.8) 250만원 이상 20(24.1)

[표 16] 빈곤계층 보조기기유형별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혀 아니다 30(3.6) 아니다 75(8.9)
그저 그렇다 118(14.0) 그렇다 248(29.3)
매우 그렇다 374(44.3)

[표 17]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이 높다고 생각한 정도(n=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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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

과 전혀 아니다 명 아니다 명 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가 현재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내구연

한을 분석한 결과 년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년 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기기별 적절한 보조기기 내구연한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

체어 년 전동스쿠터 년 수동휠체어 년

으로 개 보조기기 모두 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혀 아니다 204(24.0) 아니다 300(35.3)
그저 그렇다 229(26.9) 그렇다 96(11.3)
매우 그렇다 21(2.5)

[표 18]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내구연한의 적절성(n=850)

구분 빈도(%) 구분 빈도(%)

5년 56(11.4) 4년 92(18.7)
3년 231(46.9) 2년 69(14.0)
1년 20(4.1) 기타 25(5.0)

[표 19] 적절한 보조기기 내구연한(n=493)

보조기기 유형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휠체어 5년 18(7.8) 4년 5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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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개방형질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년 정도가 지나면 잔고장

과 마모가 심해져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체형이 변형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정해져 있는 내

구연한이 장애인들의 신체적 상태 그리고 보조기기의 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장애와 보조기기, 삶의 의미 

지금까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주요 내용 지급현황 및 이용자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 장애인보

조기기 정책과 장애인의 욕구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액 내구연한의 

비현실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년도 전동휠체어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이 거의 년이 지

난 년 현재 동일하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문

제의 차원을 떠나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장애인 보조기기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

(n=230)
3년 102(44.3) 2년 34(14.8)
1년 5(2.2) 기타 12(5.2)

전동스쿠터

(n=63)

5년 10(15.9) 4년 15(23.8)
3년 31(49.2) 2년 5(7.9)
1년 2(3.2) 기타 -

수동휠체어

(n=140)

5년 19(13.6) 4년 15(10.7)
3년 80(57.1) 2년 17(12.1)
1년 3(2.1) 기타 6(4.3)

[표 20] 보조기기 유형별 적절한 보조기기 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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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에 합치하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조치에 대해 살

펴보았다 첫째 일차적으로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에 대한 면

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보조기기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장애인의 욕구를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

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적정 급여기준액 내구연한 및 

대상품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장애인보조기기 제도 개

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

의 급여기준액 내구연한 및 대상품목 등에 대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

와 실효성 있는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

부분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액을 평균구입 비용으로 인상하고 내

구연한을 보조기기 마모 및 고장특성 장애인의 신체적 변형 등을 고려

하여 단축시킬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소요되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실태조사 소요예산 추계 및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

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에 현재의 제도를 

일부분 수정함으로써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의 기능을 현실화시키는 방

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 보조기기 본인부담 비율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로만 

이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좀 더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맞

춰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세분화시킨 것처럼 통상적인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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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하 초과 사이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

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좀 더 본인부담율을 낮춰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제도 내에도 내구연한 내 재지

급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구연한 내 재지급 제도에 대

한 기준을 완화시켜 보조기기 훼손 마모 및 장애인의 성장 및 신체변

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조기기를 교체할 필요가 발생한 대상자에

게 좀 더 접근권을 넓게 열어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과 보조기기 센터의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보조기구서비스 관련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

담 또는 안내서비스이다 보조기기 센터는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

른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

로 보조기구를 공급해주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장애인의 입장에

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구의 유형 및 종류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수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고장으로 인해 필요한 사후관

리 등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관리를 받고 싶은 욕구

가 있다 김지해 외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에 개 보조기기

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접근성 측면에

서 제약이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개소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향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실시될 수 

있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조기구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는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이상 개 

부처가 있으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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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보화진흥원 보훈병원 등 산하기관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조

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 또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보조기구 지급 및 지원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이들 개 부처 간에는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예산의 낭비 대상

자의 누락 및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은 이들 개 부처들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컨트

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부처간의 업무연계 및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일선 전달체계에서의 연계단절 대상자 누락 및 중복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가칭 장애인보조

기구 위원회를 조직 및 상설화시켜서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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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욕구와 정책현실 간의 괴리

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

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조

기기에 대한 심층분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병행하였다 분

석결과 건강보험 보조기기 사업의 경우 지난 년 동안 지원기준과 내구

연한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적조사 결과 건강

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를 충분성 접근성 수용

성 및 서비스 질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

스 질 모두 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

강보험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삶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

시하였다

주제어  장애, 보조기기, 건강보험



Abstract 

Disability and ancillary equipment: Meaning of life
Oh, In-Geun · KIm, Dong-K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ractical alternative that 

minimizes the gap between the need for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ality of the policy, and to contribute to the independent 

living and full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led. To do this, we 

conducted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health insurance aids and quantitative 

survey of  persons with disabl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ealth insurance 

subsidiary program showed little change in the support criteria and persisting 

period over the past 15 years. As a result of the quantitativ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sufficienc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quality of service did not 

exceed 2.5 points in terms of sufficienc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service 

quality. Therefore,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subsidy business is very low.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for health 

insurance assistive devices to improve the meaning of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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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형식개념 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이용되는 외연 과 내포 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형식 논리의 한 도구이다 외연이란 어떤 대상들의 집합이고 내포

는 그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속성들의 집합을 의미 한다 어떤 

대상을 분류하거나 그에 합당한 용어를 정의할 때 유사한 속성들을 갖는 

대상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분류하거나 그들에 합당한 용어를 설정을 

하게 된다 외연과 내포는 서로 반대로 증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범주의 대상이 많아지면 그들이 갖는 속성들은 적어지고 반대로 적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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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키려는 속성이 많아지면 그 속성들을 모두 갖는 대상들은 오히려 적

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형식개념은 순수수학 문야의 흥미로운 예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컴퓨터 응용과학의 연구 방법

에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형식개념을 생성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 

은 퍼지  퍼지 및 러프집합에서의 퍼지 형식개념을 정의하고 그들

의 성질에 대해 연구하였고 와 는 기계학습

법에 대한 연구에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형식개념은 집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집합의 개념을 일반화한 격자론 

및 갈루아 커넥션에 의해 매우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다 격자이론에 대

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바 형식개념의 특성과 성질에 대

한 이론을 유도하고 파악하는데 격자이론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컨텍스트와 형식개념의 정의와 이론 및 이를 일반화한 

완비격자와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소개한다 또한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 격자가 갖는 성질들을 조사하고 컨텍스트 및 형식개념이 갖는 

성질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구조파악에 일반화된 논리적 개념이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2. 완비격자와 형식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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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집합이 아닌 부분순서집합  의 임의의 부분집합  ⊆  에 대하여 

 의 최소상계 ∨ 와 최대하계 ∧ 가  안에 존재할 때  을 완비격자

라 한다

집합  이 완비격자이면 정의에 의해  은 최대원소 ∨과 최소원소 

∧ 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완비격자  의 최대원소를  또는 ⊤ 최소

원소를  또는 ⊥로 나타낸다

임의의 집합  에 대하여  의 멱집합  는 최대원소  최소원소 

∅를 갖고 임의의     ∈ ⊆  에 대하여  의 최소상계와 최

대하계가 각각

∨  ∨  ∈  ∪∈ ∧  ∧  ∈  ∩∈

인 완비격자이다

집합  가 완비격자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고 임의의 부분집

합  ⊆  에 대하여  의 최소상계 ∨ 와 최대하계 ∧ 가  안에 존

재할 때  를  의 완비부분격자 라 한다

집합  가 완비격자  의 완비부분격자이고  ⊆  이면  의  에

서의 최소상계 ∨  최대하계 ∧  와  에서의 최소상계 ∨  최

대하계 ∧  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  ≤ ∨  ∧  ≤ ∧ 

공집합이 아닌 부분순서집합  이 완비격자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이 다음의 두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 최대원소  을 갖는다

모든 공집합이 아닌  ⊆ 에 대하여 ∧ 가  안에 존재한다

완비격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성질은 과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컨텍스트 는 객체들 과 그들이 갖는 속성들

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 은 과일과 그들이 갖는 속성들로 

구성된 한 컨텍스트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과일들과 그들이 관련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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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각각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에 나열하고 어떤 과일이 어떤 속성을 

갖는 경우에 그 과일의 행과 그 속성의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로 나타내

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과일들과 모든 속성들을 각각 집합 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과일과 그들이 갖는 속성을  에서  로의 관계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관계  은 사과 시다 사과 달다 사과 얇

다 ⋯ 대추 적다 라는 순서쌍들로 구성된 곱집합  × 의 부분집

합이고 사과 두껍다 배 시다 등은  의 원소가 아니다 이러한 종

류의 예들은 컨텍스트라는 수학적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집합  와  그리고  에서  로의 관계  로 구성된    을 

컨텍스트라 하고 집합  의 원소를 객체  의 원소를 속성이라 한다

컨텍스트의 정의에서 관계  은 곱집합  ×  의 부분집합이고 객체 

∈ 가 속성 ∈ 를 가질 때  ∈ 이다

   가 컨텍스트일 때 각각의  ⊆  와  ⊆  에 대하여

    ∈  ∈ f or   ∈

   ∈  ∈ f or  ∈

라 하면  의 멱집합  와  의 멱집합  사이의 함수  

   ↦  와    ↦   를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와 

속성

객체

맛 껍질 수분

시다 달다 두껍다 얇다 없다 많다 적다

사과

배

귤

레몬

딸기

수박

대추

[표 1] 과일과 그들에 관련된 속성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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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  ∈    ∈  ∈

이고 임의의   ⊆  와   ⊆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    ∩∈

 ⊆  ⇒ 
 ⊆ 



 ⊆  ⇒ 
 ⊆ 



 ⊆    ⊆  

         

∪∈ 
  ∩∈ 

 ∪∈ 
  ∩∈ 



 ⊆  
⇔  ⊆  

집합  의 멱집합의 부분집합 ℒ ⊆  이 다음의 성질 를 만

족할 때 집합 ℒ을 최댓값을 갖는 ∩ 구조

라 한다

공집합이 아닌   ∈⊆ ℒ에 대하여 ∩∈ ∈ℒ

∈ℒ

위에서 정의된 최댓값을 갖는 ∩ 구조 ℒ은 임의의   ∈ ⊆ ℒ

에 대하여 최소상계

∨  ∈ ∩ ∈ℒ ∪∈  ⊆  

와 최대하계

∧  ∈ ∩∈ 

를 갖는 완비격자 이다 여기에서 최대하계는 주어진 

집합들의 교집합으로 멱집합  내의 최대하계와 같지만 최소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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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내의 최소상계인 ∪∈  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컨텍스트   에 대하여         를 만족하는 

 ×  의 원소  를 컨텍스트   의 개념 이라 

하고 개념  의  를  의 외연  를  의 내

포 라 한다

컨텍스트    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을  라 하면

  ∈  ×          

이고 ∈ 이면    이고       
   이므로 

컨텍스트    의 모든 외연들의 집합  와 모든 내연들의 집합  

 는 다음과 같다

  ∈          ∈      

또한 위의 성질 에 따르면           이므로

      ∈      ∈  ∈ 

이고 개념의 집합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컨텍스트    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  에서 이항관계 ≤을

  ≤   ⇔  ⊆  그리고  ⊇ 

로 정의하면 ≤는  에서의 부분순서관계 가 되고 

 ≤ 는 부분순서집합 이 된다 특히 부분

순서집합  ≤ 의 외연 집합  는 최댓값을 갖는 ∩ 구조로 완비격

자이고 임의의   ∈⊆  에 대하여 최소상계와 최대하계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 


∧  ∈   ∩∈ 

따라서 성질 에 의해  도 완비격자이며 임의의 부분집합

   ∈ ⊆  에 대한 최소상계와 최대하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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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와 개념에 관한 정의 및 성질들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식논리에서의 컨텍스트와 개념은 완비격자라는 수학적 구

조의 한 예이다 또한 두 함수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의 특성이 이들 함수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성질 은 갈루아 

커넥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질은 원소를 갖는 집

합에 관련된 이론뿐 아니라 완비격자와 갈루아 커넥션의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완비격자와 쌍대 갈루아 커넥션

완비격자  에서의 함수    →  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할 때 함수 

 를 클로저 작용소 라 한다

는 증가함수이다 즉  ≤ 이면  ≤ 이다

 ≤ 

  

완비격자 에서의 함수    → 에 대하여

     ∈    ∈      

로 정의하면 클로저 작용소    → 에 대하여   이므로 

  이다 또한 는 다음의 정리에서와 같이 완비격

자 의 완비부분격자이다

정리 함수    → 가 완비격자 에서의 클로저 작용소이면 

  는 완비격자이고 임의의  ⊆ 에 대하여 최대

하계와 최소상계는 다음과 같다

∧    ∧  ∨     ∨  

증명 함수    → 가 클로저 작용소라 하자 클로저 작용소의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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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 이므로   ∈이다

 ⊆   이고  ≠ ∅라 하면 ∧  ≤ ∧  이다

또한 모든  ∈ ⊆   에 대하여 ∧  ≤ 이고 

∧   ≤   이므로 ∧   ≤ ∧ 이다 따라서 ∧ 

 ∧  ∈이다  ∈ 이 의 하계이면 은 또한  안

에서 의 하계이므로  이다 따라서 ∧ 는 안에서 

의 최대하계이므로 ∧    ∧ 이다 ∈이고 

∧    가 존재하므로 는 완비격자이다

임의의  ⊆ 에 대하여 ∨     ∨  임을 보이기 위

해   ∨  라 하면 ∈이다 또한 모든  ∈에 대하여 

 ≤ 이고 ∈  이므로    ≤ 이다 즉  

는 안에 있는  의 상계이다 를 안에 있는 의 상

계라 하면 는 또한  안에 있는 의 상계이므로  ≤ 이고 

 ≤   이다 따라서 는 안에 있는 의 최소상계

로 ∨       ∨  이다

완비격자   에 대하여 함수    →     →  가 감소함수

이고

 ≤  ⇔  ≤ 

를 만족할 때   를 과 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

이라 한다

일반적인 갈루아 커넥션은 조건  ≤  ⇔  ≤ 를 만족하는 

증가함수의 순서쌍  로 정의되어 쌍대 갈루아 커넥션과 크기관계가 

역인 부분순서관계를 갖게 된다 갈루아 커넥션의 정의와 성질은 

과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정의한 갈루아 커넥션은 절에서 다룬 성질 와 같은 성질

로 함수    →  를     로 함수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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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의하면 성질 로 부터

 ⊆   ⇔  ⊆ 

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완비격자에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적용하면 절

에서 다룬 컨텍스트의 성질과 유사한 성질들을 얻을 수 있다

함수의 순서쌍   가 완비격자  과  에서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

이면  와  는 감소함수이므로 임의의  ∈   ∈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 이면   ≤  

 ≤  이면   ≤  

위의 성질 는 각각 성질 와 같다

정리 함수    →     →  에 대하여   가 완비격자 

 과  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임의의  ∈  ∈ 에 대하여 다음

이 성립한다

 ≤   ≤ 

     

증명 임의의  ∈ 에 대하여  ≤ 이므로 쌍대 갈루아 커

넥션의 정의에 의해  ≤ 이다 같은 방법으로  ≤ 임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리의 에 의해 임의의  ∈ 에 대하여  ≤ 이고 

 가 감소함수이므로   ≤ 이다 또한 이 정리의 에 

의해  ≤     이다 따라서    

이다 같은 방법으로   임을 증명할 수 있다

정리 함수    →     →  에 대하여   가 완비격자 

 과  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임의의  ⊆ 과  ⊆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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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증명 임의의  ∈에 대하여  ≤ ∨ 이고  가 감소함수이므로 

∨ ≤ 이다 따라서 ∨는 집합    ∈ 의 하계이

다  ∈ 을 집합     ∈ 의 한 하계라 하면 모든  ∈에 대하

여  ≤ 이다 쌍대 갈루아 커넥션의 정의에 의해  ≤ 가 성립

하므로 ∨ ≤ 이고  ≤ ∨이다 따라서 ∨는 집합 

   ∈ 의 최대하계이다

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정리 와 의 성질들은 절의 성질 과 같은 성질이다 이

와 같이 컨텍스트에서 정의한 함수 와 는 집합의 개념과 관계없이 쌍

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격자의 성질만을 이용하여 해석될 수 있다

함수    →  와    →  에 대하여   가 완비격자 과 

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그들의 합성함수

   →     → 

는 각각 완비격자 과  에서 정의된 함수이고 이 함수들에 대해 다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 함수    →     →  에 대하여   가 완비격자 

 과  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함수    → 과    →  는 클로저 작용소이다

      

와 는 쌍대 동형이다

증명 임의의   ∈ 에 대하여  ≤  이면   ≤  이

고   ≤  로  는 증가함수이다 임의의 ∈ 에 대하

여  ≤  이므로  ≤ 이다 또한 정리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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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이다

따라서  는 클로저 작용소이다 함수 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증

명할 수 있다

 ∈ 이면    ∈ 이므로   ⊆

이다 또한  ∈이면   ∈ 이 존재하여   이

다          이므로  ∈ 이고

 ⊆  이다 따라서   이다 같은 방법

으로   임을 보일 수 있다

함수    →  와    →  를 임의

의  ∈  ∈ 에 대하여 

        

로 정의하면  와 는 올바르게 정의된 함수이다 또한 와 가 감소

함수이므로  와 도 감소함수이고

          

       

이므로         이다 따라서 와 는 전단사

함수이고 와 는 쌍대 동형이다

완비격자   와 함수    →     →  에 대하여   가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함수 와 를 이용하여 컨텍스트의 형식개념과 

유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쌍대 갈루아 커넥션   을 갖는 완비

격자 과 에서 

     

를 만족하는  ∈ ×  를 개념 이라 정의하면  ×  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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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함수    →     →  에 대하여   가 완비격자 

 과  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 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  는 다

음과 같다

       ∈     ∈

증명 ∈ 라 하면        이다 따라서 

    이고  ∈ 이다 역으로  ∈ 에 대하

여   라 하면        이고   이므

로     ∈ 이다       ∈도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완비격자 과 의 곱집합  × 에서 부분순서관계 ≤를

   ≤    ⇔  ≤  그리고  ≥ 

로 정의하면  × ≤는 부분순서집합이다 부분순서집합  × 내의 

개념들의 집합  는 정리 에 의해 

       ∈     ∈

이므로  ⊆ × 이다 또한 정리 와 에 의해 

  는 완비격자이고 임의의  ⊆   

와  ⊆   에 대하여

∨    ∨   ∧    ∧ 

∨     ∨   ∧     ∧ 

이다 따라서 개념들의 집합  도 완비격자이고    ∈ ⊆  에 

대하여 최소상계와 최대하계는

∨   ∈ ∨   ∈ ∧      ∈

  ∨   ∈ ∧   ∈ 

∧   ∈ ∧   ∈ ∨      ∈

 ∧   ∈ ∨   ∈ 

이다 이 성질은 절의 성질 과 를 일반화한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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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집합에 관련된 형식개념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들을 완

비격자로 일반화하여 논리적 사고 체계를 단순화하려 하였다 절에서 

컨텍스트와 형식개념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

한 성질들을 소개하였다 절에서 컨텍스트와 개념을 일반화한 쌍대 갈

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격자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컨텍스트와 형

식개념의 유사한 성질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의 수학적 구조를 비교

하여 형식 개념의 성질과 특성들을 조사하는데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

는 완비격자라는 일반화된 논리적 개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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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식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이용되는 외연과 내

포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도구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소프

트웨어공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컴퓨터 응용과학의 연구 방법에 응용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및 형식개념의 정의와 이론 및 이를 일반화한 

수학적 구조로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격자를 소개한다 또한 쌍

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 격자가 갖는 성질들을 조사하고 컨텍스트 

및 형식개념이 갖는 성질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구조분석에 완비격자와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주제어  컨텍스트, 개념, 부분순서관계, 부분순서집합, 완비격자, 쌍대 갈루

아 커넥션



Abstract 

Introduction to Formal Concept 
using Complete Lattices

Yon, Yong-Ho

Formal concept is a logical tool to analyse the extent and the intent using 

for defining objects. Recently, formal concept is applied to the research methods 

of various computer science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heory etc.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notion and some properties of context and 

formal concept, and complete lattices with dual Galois connection which is a 

mathematical structure to generalize context. Also we research the properties of 

the complete lattice with a dual Galois connection, and compare with properties 

of context and concept. So we research that the complete lattice and the dual 

Galois connection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context and formal 

concept.

Keyword  Context, Concept, Partial order, Partially ordered set, Complete 

lattices, Dual Galois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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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 조 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 이라 칭한다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 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발간회수 및 시기

본 학술지는 연 회 발행한다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월 일 월 일로 정하되 편집위

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호 학술지는 월 일까

지 호 학술지는 월 일까지로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 접수일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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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 조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

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조 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

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석 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

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

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

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

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 에 재투고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

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년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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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

할 수 있다

이메일 접수는 로 투고한다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

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 조 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

다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제 조 항 참조 기준 

매 매 국 영문 초록 그림 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 이상의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논문은 한국어 영어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

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

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

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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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

워드 부록 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 의 순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논문의 저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 제 저자 와 부저

자 교신저자 참여저자 등 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작성 용지 설정

용지 종류 용지

용지 여백 위쪽 아래 왼쪽 오른쪽 각 머리말

꼬리말 각 

글자 모양

글꼴 나눔명조 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크기 논문제목 성명 소속 목차 본문 각

주번호 각주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영문 외국어 초록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문단모양

본문 줄간격 들여쓰기 

각주 줄간격 들여쓰기 

참고문헌 줄간격 왼쪽여백 내어쓰기 

국문 및 영문초록 줄간격 왼쪽여백 오른쪽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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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문제목 글자크기 진하게 가운데 정렬

성명 글자크기 진하게 가운데 정렬 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뗌

소속 글자크기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

기

소제목 글자크기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본문 글자크기 정렬방식 양쪽정렬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계 줄 띄고 중고딕 가운데 진

하게

단계 줄 띄고 칸에서 시작 중고

딕 진하게

단계 칸에서 시작 신명조 진하게

단계 칸에서 시작 신명조

단계 칸에서 시작 신명조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영화 영상 웹툰 작품의 경우는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를 사용한다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를 직접인용의 경우

에는 겹따옴표 를 사용한다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

지 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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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쪽

한국어 논문 학술지 및 학위 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 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집 쪽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 학술지권 호 출판사 출판연

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쪽

영문 외국어 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로 표기한다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 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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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홍길동 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

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 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 위의 논문 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

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

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 앞의 논문 쪽

영문 외국어 인 경우 바로 위의 주 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로 표기한다

예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 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로 표기한다 예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단 제목은 진하게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

고 생략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

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

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

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영문 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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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국문 영문 외국어 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단 제목은 진하게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자 이상 매 내

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

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

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

다

영문 외국어 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 외국어

으로 최소 자 이상 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 외국어 로 된 개 이상의 주제어 를 반드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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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

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자 이상 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 조 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

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

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 조 논문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

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

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 조 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

문의 저자가 진다

제 조 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

한다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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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

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일반 논문 전임 만원 비전임 만원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만원 비전임 만원

논문편집양식 제 조 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조 항 참조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조 저작권

게재된 모든 논문은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

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

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 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 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조 항을 제외한 목적으

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

해야 한다

제 조 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결정한다

제 조 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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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조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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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본 지식과 교양 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인 내외로 구

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

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

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조 심사 및 판정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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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

는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

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일 이

내 재심인 경우 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

야한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

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의 판정은 점 이상 게재 점 이상 수정 후 게

재 점 이상 수정 후 재심 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

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 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

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 에 게재한다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 조 이의 심사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

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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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

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

를 논문 투고자에게 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 조 기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 이 소

유한다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

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

적위원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조 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 조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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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2018년 03월 01일 제정

제 장 총칙

제 조 목적

지식과 교양 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

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 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

양 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

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

침 을 우선한다

제 조 적용대상 및 서약

지식과 교양 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지식과 교양 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

을 함께 공고하여야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 조 저자의 투고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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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

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

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

른다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

혀야 한다 이미지 자료 인용 역시 문서의 재인용과 동일한 방

법으로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

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지식과 교양

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 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

니 된다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

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지식과 교양

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

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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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

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자가 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

자 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

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

신저자 로 표시한다

제 조 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

는 모든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

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조 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

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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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

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

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

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

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 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 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

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 의 윤리위원

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제 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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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

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 조 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는 본 규정 위반행위 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 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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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

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

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

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

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조 제척 기피 회피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 항 또는 제 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

어야 한다

제 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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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

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

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 에 게재된 경우에

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향후 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

가 정하는 제재사항

전항 제 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지식과 교양 제3호

162

제 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 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

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

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

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

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장 보 칙

제 조 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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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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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

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 조 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 조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

촉한다

  편집위원회는 명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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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

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조 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

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조 결정 사안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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